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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미국 신용평가 강등 결과에 따라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

스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2008년의 금융 위기 역시 세계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유럽 시장 내 금융 시장의 불안

정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초대형 경제 국가에 영향을 끼치고 

이는 역으로 모든 국가들의 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은 국가 간 의존 관계의 심화는 지구화 또는 세계

화로 개념화할 수 있다.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국가들 간 경제 

시스템의 의존  뿐 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적 의존 또는 교

환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미디어와 콘텐츠 시장 분야에서도 국가 간 교류 규모와 

속도는 보다 빨라지고 있다. 쟁점은 교류의 방향이 호혜적이기 

보다는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소수 

전범수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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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기업들의 시장지배력이 점차 강화된다는 점이다. 특히 콘텐츠 생산 및 유통 지배력

을 갖고 있는 이들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은 광고시장이나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가 발전

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 시장 개척에 집중하고 있다.

이외 같은 맥락에서 최근 해외 채널들의 국내 시장 진입도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도 합작 또는 단독 재송신 채널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해외 채널이 증가

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디즈니와 SK텔레콤이 텔레비전미디어코리아를 설립했으며 이에 

따라 디즈니 채널 및 디즈니주니어 채널 등이 새롭게 국내 시장에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해외 프로그램을 재전송했던 소니 픽쳐스 엔터테인먼트의 AXN은 C&M의 자회사인 

CU 미디어와 같이 합작 드라마 채널 AXN 코리아를 설립했으며, 디스커버리채널코리아 역

시 CMB와 같이 PP 채널을 등록했다(전자신문, 2011/6/22). 국내 방송시장은 유료방송 시

장 규모가 늘어나면서 채널 사업자들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화교권 시장 진출을 위한 아시아 허브 기능,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서비스 등 새로운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통한 콘텐츠 유통 모델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내 한류의 성공으로 드라마와 음악 등 일부 장르의 콘텐츠 수출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수익성 검증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외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

의 국내 시장 진입은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화되는 동시에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한미 FTA 등이 발효될 경우에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입은 거의 

별다른 규제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글은 해외 글로벌 채널들이 합작 또는 재전송 방식으로 국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이들 채널들의 유입이 갖는 특성과 함께 국내 방송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등을 몇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국내 PP 등의 방송 콘텐츠 시장 

특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서 해외 채널 진입이 야기하게 될 콘텐츠 시장의 변화 측면을 논

의할 필요성이 있다.

2. 국내 방송 시장의 특성

방송 시장은 채널 공급량에 따라 시장이 확대되는 특성을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경쟁 

구조를 살펴보면, 특정 채널의 비교 우위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집중되는 특성이 나

타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해외 채널들 역시 국내 채널들과의 비교 우위를 갖지 못하다면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 콘텐츠 시장은 진입 장벽이 거의 없

는 경쟁 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선호는 소수 장르 또는 채널로 집중되는 

독점 시장 구조의 특성을 나타낸다. 누구나 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지만 소수 기업들만이 시

장을 지배하는 구조이다. 이는 마치 인터넷 포털이나 웹 사이트 시장 구조와 유사하다. 인터

넷 웹 사이트는 시장 장벽이 없다. 누구든 웹 사이트를 구축하여 콘텐츠나 거래, 커뮤니케이

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웹 사이트 시장은 일부 포털이나 인기 사이트가 

대부분의 웹 이용을 독과점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경쟁적 독점 시장은 콘텐츠 시장의 대표

적인 특성 중의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방송 콘텐츠 시장에서는 제작비 파워가 시장의 리더를 결정한다. 방송 콘텐츠 이용자들

은 비교적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콘텐츠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 콘텐츠 시장 내 

시장 지배력은 인기 장르 중심의 콘텐츠 기획, 제작 투입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소수 사업자

에게 집중된다. 이용자들 역시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많이 투입된 인기 장르 프로그램을 일

차적으로 소비하게 되며 기타 이용 시간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틈새 장르의 프로그램을 소

비하는 이중 소비 구조를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용자 시간이 많이 투입되는 인기 장르 시

장에는 사업자 수가 증가하게 되며 그렇지 않은 틈새 장르 시간에는 사업자 수가 단일 사업

자나 2-3개 사업자로 제한된다. 장르별로 적정 사업자 개수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

나치게 많은 사업자가 특정 장르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경쟁력이 낮은 사업자는 경쟁력이 높

은 사업자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방송 시장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 시장 이외에 유료방송 시장에서도 드라

마와 스포츠, 오락 채널 등 소수 인기 장르 채널들이 전체 시청점유율이나 광고비를 과점하

는 구조를 갖고 있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이용자들의 선호도는 유사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우에는 제작비 규모가 매우 크며 이에 따른 제작비 파

이낸싱이 다양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송 채널 시장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해외 미디어기업의 국내 유입 현황 및 영향ISSUE ANALYSIS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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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안정적으로 많은 제작비를 투입하고 회수할 수 있는 구조가 정착되면 그만큼 품질 

높은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한다. 실제로 국내 방송영상 시장에서 품질 높

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많지 않다. 안정적인 유통 창구를 확보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판매 시장과 같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

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장르별 유통 시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 또는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채널을 복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콘텐츠 

사업자들만이 시장에서 리더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송 시장은 수직적 결합 사업자인 지상파 방송 3사 채널, 유료방송 시장 내 다채널 

사업자인 지상파 계열사 채널 및 CJ 등의 채널, MSO들이 수직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채널들 

이외에는 대부분 틈새채널 중심으로 분화되어 있다. 이는 국내 시장 개방이나 해외 채널들

이 유입될 경우에 기존의 장르 시장이나 채널 시장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자 소유권 변

화가 선행되지 않는 한 현재의 방송 콘텐츠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

미한다. 현재의 포화된 장르 시장 구조에서는 국내 또는 해외 신규 채널로 기존 시장을 바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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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P들은 대부분 국내물 및 국외물 구매 비용으로 각각 1천 2백억 원, 1천 6백억 원 등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PP 시장이 콘텐츠 생산보다는 유통 중심의 가치사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값싼 국외물 구매를 통해 방송편성 시

간을 채워 넣는 방식의 영세 채널 사업 운영 방식을 나타낸다.

PP 종류별 자체제작, 국내외 구매 제작비용을 비율로 다시 계산해 본 결과, 국내 유료방

송 시장 채널 사업은 4개 정도의 계열 PP들이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MPP 

사업자와 CJ 계열 사업자, 지상파 3사 계열 사업자와 기타 지상파 계열 사업자 등을 포함하

는 사업자들이 전체 콘텐츠 투자비를 대부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쇼핑 채널 

투자비용을 제외한 기타 순수 제작비를 기준으로 살펴볼 때, 자체제작 분야에서는 CJ 계열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29.7%, 지상파 3사 계열 사업자 23.2%, 기타 MPP 17.1%, 기

타 지상파 계열 10.8%로 나타났다. 이는 자체 제작을 실제로 추진하는 사업자는 CJ 계열 및 

지상파 3사 계열 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52.9%이다.

국내물 구매의 경우에는 지상파3사 계열 사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7.2%, 기타 MPP는 

30.1%이다. 지상파 3사 계열 사업자는 지상파 방송사로부터 콘텐츠를 공급받기 때문에 대

체로 재방송 목적으로 채널을 운영하여 전체 유료방송 시장 내 국내물 구매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CJ 계열 PP들은 국내물 구매 비율이 9.9%로 매우 

낮은 반면 이를 국외물 구매로 대체하고 있다. CJ 계열 PP들이 해외로부터 구매하는 비용

은 총 PP 비용의 59.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음으로 기타 MPP가 차지하는 

비율은 22.1%, 지상파 3사 계열 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CJ 계열 사업자들은 자체제작 투자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한편 국외물 구매 

비율이 매우 높다. 반면에 국내물 구매는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해외 프로그램 

의존도가 비교적 높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지상파 3사 계열 PP들은 안정적으로 

지상파 방송에서 방송되었던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들을 순환편성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

다. 반면, 다른 MPP 사업자들은 국내 및 해외 콘텐츠 구매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 채널이 다양하게 유입될 경우 CJ 계열 및 MPP 사업자들이 해외 

콘텐츠 구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그림 2> PP 종류별 자체제작, 국내외 구매 제작비용 점유율� (단위: %)

<그림 3> 주요 및 독립제작사 간의 콘텐츠 투자비용 비교 추정� (단위: %)

자료원 : 방송통신위원회(2010) 자료 재구성.

자료원 : 방송통신위원회(2010) 자료 재구성.

✽주요 사업자는 CJ 포함 MPP, 지상파 및 기타 지상파 계열 PP 등이 포함되며 이들 투자

  비용을 제외한 기타 비용은 독립 PP들의 투자비용으로 추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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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PP 시장은 CJ와 같은 거대 MPP의 시장지배력이 나타나는 가운데 지상파 방송 3사 

계열 PP들의 콘텐츠 파워가 힘을 발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외에 MPP들과 기타 지상

파 방송 계열사들을 포함하는 주요 사업자들이 시장 전체의 투자비를 점유, 분할하는 구조

적 특성이 있다. 반면에 이들 사업자들을 제외한 기타 독립 채널들의 제작 투자비 점유율을 

살펴보면, 자체제작 비율은 전체의 19.2%, 국내물 구매 10.8%, 국외물 구매 7.9% 등으로 나

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수많은 독립 PP들은 국내외 콘텐츠 구매 비율이 낮은 편이며 대신

에 자체제작 비율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국내외 콘텐츠 구매 투자비용은 낮지

만 편수는 높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많은 국내외 콘텐츠를 싸게 구매해서 채널에 편성하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국내 PP들의 제작비 투자비용 구조를 살펴본 결과, 해외 채널 유입시에는 CJ 

게열 PP를 포함하는 MPP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해외 콘텐츠 의존

도와 구매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들 MPP 기업들은 양질의 해외 프로그램을 

구매하여 편성하는 전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외 채널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해 직접 영업을 

행하거나 또는 판권 가격을 올릴 경우에는 비교적 큰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특히 CJ 계열 

PP들은 자체제작도 많이 하는 한편 해외 수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유료방송 시장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자비용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독

립 PP들 역시 저렴한 가격에 많은 국내외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특성으로 인해 부분적으로 

해외 채널 진입에 따른 영향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체제작 비율을 늘려 경쟁력을 

확보하거나 또는 틈새채널 중심의 영업 전략을 갖게 된다면 콘텐츠 수급 환경 변화에도 채

널 공급 비용 부담은 비교적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 국내 유료방송 PP 시장 특성

국내 TV PP들의 연간 등록채널 수를 살펴보면, 2001년에 54개를 시작으로 이후에도 매

년 10-20개 정도의 채널들이 등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채널 플랫폼인 MSO와 위성

방송이 감당할 수 있는 채널수를 넘어서는 공급 과잉의 콘텐츠 시장 특성을 나타낸다. 2001

년에는 PP 등록제 도입에 따라 채널수가 54개 정도로 나타났으나 2011년 3월 기준으로 총 

256개의 채널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논의한 것과 같이, 콘텐츠 시장은 독점적 경쟁 시장 구조의 특성을 갖고 있

기 때문에 시장진입 장벽은 거의 없지만 실제로 시장은 소수 사업자들이 독과점하는 구조를 

갖게 된다. 따라서 국내에 등록된 TV PP 채널수가 증가한다고 해도 기존의 일부 MPP와 지

상파 계열 중심 PP에 의해 유료방송 콘텐츠 시장이 지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일부 

MSO들이 다른 PP를 인수·합병하여 MSP로의 수직결합을 추구하고 있지만 현재 시점까

지는 주요 장르별 채널 시장에서 기존 MPP와 지상파 계열 MPP의 파워는 강한 편이다.

  국내 TV PP들의 장르별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영화와 드라마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영화 채널이 29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드라마(21개), 교육(14), 종교(10), 스포츠(10), 오락

(9) 등의 순으로 채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료방송 채널 시장이 대체로 드라마와 

스포츠, 영화, 오락 등의 핵심 장르 채널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다면 실제 PP 등록 역시 이

들 장르 중심으로 사업자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드라마와 교육, 종교, 오락 

등의 장르는 국내 지상파 방송으로부터의 프로그램 구매와 자체 제작 등을 통해 공급이 가

능하지만 영화와 스포츠, 어린이, 다큐, 애니메이션 등의 장르 분야는 대체로 외국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장르별로 살펴볼 경우에 외국 프로그램 의존도가 높

<그림 4> 국내 연도별 등록 TV PP 채널 수

자료원 :  방송통신위원회(2011)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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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채널들은 해외 채널 유입 시에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자체의 대체 현

상 뿐만 아니라 콘텐츠 구매 비용의 증가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국내 일부 장르의 채널들

은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내 PP들의 콘텐츠 경쟁력은 높지 않은 편이다. 2009년을 기준으로 국내 지상파

방송 및 PP 콘텐츠 해외 수출 비율을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은 드라마 수출 비율이 전체에

서 94.6%를 차지하면서 거의 드라마에 집중된 생산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PP들은 기

타 장르가 38.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오락(33.4%), 드라마(19.1%), 다큐(6.3%) 등의 순

<그림 4> 국내 연도별 등록 TV PP 채널 수 <그림 6> 국내 지상파방송 및 PP 콘텐츠 해외 수출 비율� (2009년 기준)

<그림 7> 국내 지상파방송 및 PP 콘텐츠 수입 비율� (2009년 기준)

자료원 : 방송통신위원회(2011)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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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의 수출 금액 규모가 1억 달러를 초과한 반면 PP들

의 수출 금액 규모가 287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국내 PP들의 유통 창구

에서의 성과가 높지 않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2009년 국내 지상파 방송 및 PP들의 콘텐츠 수입 규모를 장르별로 살펴보면, 지상파 방

송은 다큐멘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영화

(24.5%)와 드라마(20.3%)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PP들의 콘텐츠 장르별 수입 비율을 

살펴보면, 영화 비율이 70.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오락 장르(13.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의 해외 프로그램 구매 규모가 361만 달러인데 PP들의 

구매 규모는 1,180만 달러에 이른다. 결과적으로 국내 방송시장에서 PP들은 자체 제작은 극

소수 MPP들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데 반해 해외 프로그램 수입이나 지상파 방송으로부터

의 유통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5.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시장 진입

외국 방송 채널들이 해외 시장에 투자를 강화하는 이유는 단 한가지이다. 방송 프로그램

의 속성을 감안하여 해외 시장을 통해 콘텐츠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창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영상물 시장은 초기 콘텐츠 제작비 투입이 크기 때문

에 후속 시장을 개발하거나 안정적인 유통 시장을 소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궁극적으

로 품질 높은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유통과 제작 부문의 수직 결합을 야기하는 요

인으로 작동한다. 해외 주요 채널들은 대부분 각각의 채널 조건에 맞는 시장을 개척해 왔다. 

가령, 중남미 시장에서부터 영어권 시장, 동유럽 시장 등 방송 부문의 다채널화에 따라 해외 

시장 개척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근에는 아시아 시장 부문으로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진출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아시아 시장의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많은 플

랫폼 서비스가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유통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 채널이 국내 시장에 유입되는 과정은 크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는 개별 프로그

램 단위의 수입을 통해 시리즈 또는 단편 방식으로 국내 채널에 편성되는 방식이다. 이와 같

은 프로그램은 할리우드 영화와 드라마, 만화영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상파 방송 뿐만 아니

라 유료방송 채널에서도 개별 단위 방식의 프로그램 구매와 판매는 일반적인 콘텐츠 공급 

방식이다.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수입이나 수출은 규제 사항이 크지 않은 편이다. 다만 가격 

책정에 있어서 협상이 필요할 뿐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해외 프로그램 유입은 채널 브랜드의 유입이다. MTV나 디즈니 등의 브

랜드 채널이 그대로 자국 시장에 수입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채널 수입은 글로벌 미디어 채

널의 브랜드 파워가 큰 편이며 자국 시장에서도 광고 또는 수신료 수입이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을 경우에 이루어진다. 채널 유입은 규제를 받게 되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 채널 

재전송 승인을 확보해야 채널 전송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외국 채널 재전송 채널이 시장

에서 리더 역할을 담당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틈새채널 중심으로 시장을 점유하는 것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 번째, 해외 채널 유입 방식은 국내 시장에 자본을 투자하여 직접 채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이다. 이는 국내 채널을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신규 채널을 설립하는 방식이 가능하다. 

최근에 디즈니와 SK텔레콤이 공동 합작법인으로 신규 채널을 설립한 방식도 이와 유사하

다. 이는 해외 방송 채널이 특정 국가 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와 수익활동을 강화하

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같은 자본 진출이 뒷받침된 해외 미디어 기업들의 국내 시

장 진입은 비교적 적극적인 투자전략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유료방송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 정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송 시장은 IPTV와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부문의 시장 규모가 계속 성

장하는 시장이다. 지상파 방송 중심의 드라마와 쇼, 오락 부문의 강세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언어적 측면에서 한국어 채널의 우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해외 채널이나 프로그램이 유입된

다고 해도 국내 시장이 단기간 내에 대체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애니메이션을 비롯해 

어린이, 영화, 다큐 등의 장르에서는 해외 콘텐츠 의존도가 높지만 대체적으로 국내 콘텐츠

가 강점을 갖고 있다. 특히, 드라마와 같은 장르의 우위는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

다. 지상파 방송에서 공급하는 드라마의 품질이나 제작 방식의 이점 이외에도 유료방송 시

장에서 이루어지는 재방송 시장에서의 우위 유지, 해외 시장 매출 확대 등을 감안한다면 드

라마 시장으로 대표되는 국내 방송 시장 구조는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방송 시장은 지상파 방송 3사의 장르 시장 점유율이나 경쟁력을 기반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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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방송 시장과의 연계를 통해 이들 지상파 방송 중심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물론, 독립제

작사 측면에서 살펴볼 때,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 정책이나 방식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만 궁극적으로 국내 방송 시장을 확대하거나 업그레이드하는 데에는 지상파 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 방송 콘텐츠 역시 제작비 파이낸싱을 통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이들 

프로그램을 다양한 창구로 유통시키면서 제작비 리스크를 분담시키는 구조적 시스템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드라마와 쇼, 오락 프로그램의 지상파 방송 의존이 보다 증가

할 수는 있지만 국내 콘텐츠 제작 환경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 및 일차 소비 창구

는 지상파 방송, 콘텐츠 유통 및 이차적 유통은 유료방송 시장 등이 분담하는 구조로 차별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

방송 채널이나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이용자들의 취향이나 소비 패턴은 보수적이다. 급격

한 장르 소비 변화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평소에 자신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나 장르 위주

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때문이다. 신규 프로그램이 시장에 진입할 때

에도 이들 프로그램이나 채널의 장르 및 문화적 수용 가능성, 흥미도 등에 따라 기존 채널이

나 프로그램과의 경쟁에서 파워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 문화 상품으로서의 방송 프로그램 

채널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시장 장벽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 방송 채널이 국내 시장

에 직접적으로 진입하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해도 이들 채널들이 기존 소비자 시장을 대체하

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 의미에서 틈새시장을 점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선호 시장은 이미 공고하게 유지되어 있으며 크게 변화되기 어려운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

이다. 다만,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일부 장르에서는 외국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호

도가 높은 만큼 브랜드 파워가 높은 기존 국내 채널들에서 이들 프로그램 공급량이 늘어나

거나 신규 채널에서 비교 우위가 확실한 프로그램이 공급된다면 국내 채널 시장을 대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포츠 채널이나 리얼리티 프로그램 등 글로벌 경쟁력이 

풍부한 외국 프로그램의 국내 시장 유입시에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국내 채널을 대체할 것으

로 보인다.

다만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쟁점은 국내 콘텐츠가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보함에 따라 

판권 가격이 상승한다는 점이다. 콘텐츠 1차 및 2차 유통은 지상파 방송사 및 계열 유료방송 

PP들이 독점하며 3차 유통에서도 이들 콘텐츠의 가격 부담이 높기 때문에 다른 채널들이 국

내 콘텐츠만으로 채널 편성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낮은 

가격의 콘텐츠를 수입하는 것이 최적의 전략이다. 비용 부담도 낮을 뿐만 아니라 품질 높은 

해외 콘텐츠는 최소한도 이상의 시장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가 높기 때문에 대부분

의 국내 및 해외 사업자들은 공통적으로 해외 콘텐츠 공급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내 방송 콘텐츠 생산 능력은 줄어드는 반면 해외 콘텐츠 수입 규모는 증

가하게 된다. 이는 철저하게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콘텐츠 유통 특성을 나타낸다. 

최근 일부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과의 합작을 통해 신규 해외 채널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

하고 있다. 이들은 2009년 기준으로 30개 외국방송 사업자가 운영하는 채널 43개로 나타났

다. 대부분 외국방송 사업자 채널들은 다큐(9개), 보도(7개), 종합(6개) 등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은 다큐와 정보 가치가 높은 보도 및 종합 채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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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장르별 국내 외국방송사업자 채널 수� (2009년 기준)

자료원 : 정용준 외(2009) 자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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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진입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반면, 오락, 스포츠 등의 채널 분야는 아직

까지 많은 사업자들이 진출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적 규제와 실제 시장 경

쟁 능력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혼합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통신 기업이나 MSO들과의 합작을 통해 PP 등록 방식으로 국내 유

료방송 시장에 진입하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기업들은 기존 

외국방송 재전송 채널과 달리 오락, 드라마 및 어린이 장르를 중심으로 국내 프로그램의 혼

합 편성이나 자막 및 더빙 등을 통해 문화적 장벽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

로 보인다. 단순 해외 뉴스 및 정보 채널의 유입과는 다르게 기존 국내 유료방송 시장 채널들

에게는 직접적으로 경쟁 사업자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PP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제

작비 지원이 가능한 통신 기업이나 안정적으로 채널을 런칭할 수 있는 MSO들과의 합작 과

정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브랜드를 강화시킨 뒤에는 독자적으로 국내 시장 사업 영

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들 채널이 국내 시장에서 파워를 갖기 

위해서는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 방송 시장은 시청률이나 광고비 측면에서 지

상파 방송이나 이들 계열 PP와 CJ 등의 MPP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을 제외한 MPP 사업자들은 해외 콘텐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내 시장에서 해

외 PP들의 진입 가속화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6. 결론

국내 방송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의 시장 진입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FTA의 발효 이후에는 글로벌 핵심 채널을 소유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의 

국내 방송 시장 진입은 적지 않은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일차적으로는 해외 재전송 

채널 뿐만 아니라 합작 방식으로 해외 채널 도입이 증가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국내에 직

접 PP를 운영하거나 재전송 승인 채널들의 성과는 크지 않은 편으로 평가된다. 이들 해외 채

널들은 2009년 기준으로 국내 160개 PP 총수신료 수익의 4.4%를 차지했으며 이중 오락 장

르의 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용준 외, 2009). 해외 채널들 대부분 뉴스보도, 정보, 

교양 등의 장르 중심 채널이기 때문에 그 동안 국내 방송시장에 끼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오락 및 드라마, 영화 등의 장르에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공격적

으로 국내 방송 시장에 진입하게 된다면 그 영향은 적지 않을 것이다. 국내 PP 시장은 CJ를 

중심으로 하는 MPP 사업자들의 영화 및 드라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

문이다. 지상파 방송 3사 계열 PP들은 기존 지상파 방송 콘텐츠의 유통 창구 기능이 극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독립 PP들 역시 해외 프로그램 의존

도가 높은 만큼 해외 채널의 국내 방송 시장 진입이 증가할수록 수입 프로그램 가격 인상 등

을 통해 프로그램 구매 리스크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단계적으로 국내 PP 시장 규모의 확대와 수신료 현실화, 광고시장 활성화, 제작비 파이

낸싱 다각화, 해외 수출 확대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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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 방송 콘텐츠 수입의 변화

1) 초기 방송에서의 해외 방송 콘텐츠 수입

해외의 방송 콘텐츠는 초기의 국내 방송에서 매우 중요한 부

분을 차지했다. 방송 산업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

족한 방송시간을 채워주는 콘텐츠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방송 초기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과거에 해외에서 수입된 프

로그램들은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들보다 더 높은 경쟁력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방송시간을 채우는 것을 넘

어서서 시청자들에게 사랑받는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바 있다. <원더우먼>, <6백만불의 사나이>, <초원의 집>, <브

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이들 외화 시리즈들은 방송의 대중화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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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쳤다.

1980년대 이전의 과거 방송에서 해외 방송 콘텐츠의 위상은 편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지상파 방송 채널에서 해외 프로그램을 거의 편성하지 않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시기에는 해외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이 매우 높았다. 그 사례로 1971년 가을 문화방송

(MBC)의 편성표를 살펴보면, 주시청시간대에 해당하는 저녁 7시부터 11시 사이에 외화시리

즈가 다수 편성되어 있다. <특파원 작전>(월, 저녁 9시 35분), <아이언사이드>(수, 저녁 9시 

35분), <세기의 목격자>(목, 저녁 9시 35분), <셰인>(금, 저녁 9시 35분), <주말의 명화>(토, 

저녁 8시 30분), <왈가닥 루우시>(토, 저녁 7시) 등이 이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는 수입 프로

그램들이다.

이러한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 시기에 <주말의 명화>는 오랫동안 시청률 높은 프로그램으

로서 명성을 떨쳤으며,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특선외화>가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는 프로

그램으로 많은 인기를 누렸다. 방송이 시작된 초기부터 오랫동안 해외에서 유입된 방송 콘

텐츠는 국내 방송사의 산업적 토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핵심 콘텐츠로 기능했으며, 대

중적으로 높은 인기를 얻으면서 중요한 대중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2) 국내 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성장

국내 방송 산업이 성장하고 프로그램 제작에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하게 되면서,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유입된 방송 콘텐츠

가 차지하던 인기가 국내 제작 콘텐츠로 옮겨오게 된다. 산업적 관점에서 방송 프로그램의 

품질은 투자비용과 비례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국내 방송 산업이 성숙하면서 프로그램 

제작에 더 많은 자본과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그에 따라 국내 제작 프로

그램의 품질이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로 해외 방송 콘텐츠가 국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줄어들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수입 프로그램의 위상은 편성 비율 차원에서 뿐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 면

에서도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점은 이 시기의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목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 외화 시리즈가 시청률 30% 이상을 기록한 경우는 1993년의 <아

일랜드선>(SBS, 40.4%), <알래스카의 빛>(SBS, 36.3%), 1994년의 <스칼렛>(KB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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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1995년의 <판관포청천>(KBS2, 43.3%) 등 다섯 편에 불과하며, 1996년 이후로는 

외화 시리즈를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목록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 한편 1995년 SBS의     

<모래시계>가 시청률 45.5%를 기록했던 것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주로 국내 드라마가 시청

률 상위를 기록하게 된다. <표 1>에 제시된 연도별 시청률 상위 5개 프로그램 목록을 살펴보

면, 1995년 이후 국내 드라마가 많아지다가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상위 5개 프로그램이 

모두 국내 드라마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배진아, 2011). 이처럼 국내 제작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게 되면서, 이 시기에 해외에서 수입된 프로그램들은 주로 부족한 

편성 시간을 보충하거나 일부 소수 시청자들의 취향에 부응하는 보완적인 콘텐츠로서 역할

을 했다.

3) 해외 방송 콘텐츠 수입의 증가

1990년대 중반 이후 방송 매체와 채널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방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방송 산업 전반의 글로벌화와 더불어 방송 콘텐츠의 국제적 거래 규모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1990년대 중반 이후 해외 방송 콘텐츠의 수입이 증가하기 시

작하였다. 2000년대 이후 방송 콘텐츠의 수입량 및 수출량의 변화 추이가 <그림 1>에 제시

되어 있다. <그림 1>은 2002년부터 2010년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방송산업 실

태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해서 재구성된 것이다. 보고서가 발간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이전

의 자료가 제시되기 때문에 <그림 1>에는 2001년부터 2009년까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같은 방식의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누적하는 2011년의 보고서가 아직 발간되지 않았기 때문

에 2010년 자료는 제외하였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지상파 방송의 해외 프로그램 수입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 방송의 해외 프로그램 수입은 증가했다. 케이블 방송의 

경우 해외 프로그램의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5년과 2007년, 2008년에는 다소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해외 방송 콘텐츠의 수입이 안정적인 경향을 보이기보다는 각 

시기의 경제적, 외부적 여건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는 케이블 방송 산업의 특징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방송 콘텐츠의 수출 편수를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은 2001년 이

후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케이블 방송은 증가하기는 했지만 증가의 폭이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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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1995년~2000년 시청률 상위 5개 프로그램 목록

1위 2위 3위 4위 5위

1992년

<MBC뉴스센터> 

MBC, 뉴스, 

45.1%

<건강하게삽시다> 

KBS2, 특집기획, 

42.0%

<여자의 시간> 

MBC, 드라마, 

41.1%

<중국탐구> 

MBC, 특집기획,

39.2%

<MC해모서울..> 

SBS, 특집기획, 

38.5%

1993년

<송년특집: 21세기...> 

MBC, 다큐, 

51.2%

<UR시대한국경제>

MBC, 특집기획, 

45.7%

<세계의 여성> 

SBS, 특집기획, 

43.8%

<보도특집> 

SBS, 특집기획, 

43.7%

<MBC뉴스센터>

MBC, 뉴스, 

43.0%

1994년

<미스코리아선발대회>

 MBC, 쇼, 

45.0%

<방송대상시상식>

MBC, 쇼, 

42.4%

<마패소년박문수> 

MBC, 만화, 

39.1%

<FBI아카데미> 

MBC, 영화, 

39.0%

<M> 

MBC, 드라마, 

38.6%

1995년

<모래시계>

SBS, 드라마

45.5%

<판관포청천>

KBS2, 외화

43.3%

<미스코리아선발대회>

MBC, 쇼, 

40.2%

<딸 부잣집> 

KBS2, 드라마, 

38.1%

<KBS축구> 

KBS1, 스포츠, 

37.6%

1996년

<바람은 불어도> 

KBS1, 드라마, 

48.7%

<첫사랑> 

KBS2, 드라마, 

43.0%

<목욕탕집 남자들>

KBS2, 드라마, 

40.1%

<정무문> 

MBC, 영화, 

36.8%

<터미네이터> 

KBS2, 영화, 

36.1%

1997년

<첫사랑> 

KBS2, 드라마, 

51.5%

<사랑할 때까지>

KBS1, 드라마,

40.2%

<별은 내가슴에>

 MBC, 드라마,

 39.2%

<나홀로 집에2> 

MBC, 영화, 

39.1%

<다이하드3> 

KBS2, 영화, 3

8.5%

1998년

<그대 그리고 나> 

MBC, 드라마, 

48.3%

<축구-한국:멕시코>

MBC, 스포츠, 

46.9%

<보고 또 보고> 

MBC, 드라마, 

43.0%

<축구-한국:벨기에>

MBC, 스포츠, 

42.6%

<정때문에> 

KBS1, 드라마, 

42.3%

1999년

<보고 또 보고> 

MBC, 드라마, 

51.6%

<토마토> 

SBS, 드라마, 

38.6%

<국희> 

SBS, 드라마, 

38.6%

<사랑과 성공> 

MBC, 드라마, 

37.7%

<청춘의 덫> 

SBS, 드라마, 

35.7%

2000년

<허준> 

MBC, 드라마, 

54.2%

<진실> 

MBC, 드라마, 

42.2%

<쉬리> 

KBS1, 영화, 

38.6%

<왕과 비> 

KBS1, 드라마, 

34.8%

<태조 왕건> 

KBS1, 드라마, 

34.8%

2001년

<태조 왕건> 

KBS1, 드라마, 

40.3%

<여인천하> 

SBS, 드라마, 

35.9%

<엄마야 누나야>

MBC, 드라마, 

31.5%

<세 친구> 

MBC, 시트콤, 

31.2%

<아줌마> 

MBC, 드라마, 

30.1%

출처 : 배진아(2011), 70-71쪽

✽시청률 수치는 TNS, 수도권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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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않았다. 2005년과 2007년에 수출 편수가 크게 증가하여, 수입과 마찬가지로 케이블 

산업의 수출 규모가 안정적인 패턴을 이루고 있지는 않았다.

<그림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은 수출이 수입보다 훨씬 많은 반면 케

이블 방송은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다. 국내 방송 산업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해외 방송 

콘텐츠의 비중이 줄어들게 된 것은 지상파 방송에 한정되며, 자체 제작 능력을 온전하게 갖

추지 못한 케이블 방송은 편성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해외 방송 콘텐츠로 메워야 하는 상황이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산업 현실을 반영하여 케이블과 위성의 경우 국내 제작 

프로그램 편성 규제 수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차별적 규제는 케이블 방송이 지

상파 방송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외 프로그램을 수입, 편성하도록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림 1> 방송 콘텐츠 수입의 변화 추이 : 2000년대

출처 : 방송산업실태조사 각호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조사한 2010년의 해외 방송 콘텐츠 수입 현황을 살펴보면, 지

상파 방송사가 2,009편, 케이블과 지역 민방이 1,539편, 배급사 및 독립제작사는 1,802편을 

각각 수입했다.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상파 방송은 2009년 약 230만 달러에서 

2010년 212만 달러로 전년도 대비 35.79% 감소했으며, 케이블 및 독립제작사는 2009년 

6,264만 달러에서 831만 달러로 86.74% 감소하였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11, 5쪽). 케이

블 방송의 해외 방송 콘텐츠 수입이 이처럼 큰 폭으로 감소한 것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

의 보고서는 케이블 방송사의 자체 제작 성과가 고무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7쪽). <슈퍼스타 K-2>(Mnet)가 동시간대 지상파 방송사의 시청률을 뛰어넘는 15%라는 

수치를 기록하는 등 2010년 케이블 방송사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의 성과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케이블 방송사가 적극적인 방송 콘텐츠 생산자로 위상이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러한 고무적인 성과를 보인 프로그램이 아직 소수에 불과하고 

일부 채널만이 자체 제작 능력을 갖추기 시작한 시점이어서, 케이블 방송의 성과를 긍정적

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해외 프로그램 수입의 감소는 국내 케이블 채널의 재정 악화로 인한 투자 규모 축소가 원

인일 수 있으며, 해외 프로그램보다는 국내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2차 유통에 더 많은 편성 

시간을 할애했기 때문으로도 해석해볼 수 있다. 비록 2010년에 해외 방송 콘텐츠 수입 규모

가 크게 감소하기는 했으나, 200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케이블 채널을 중심으로 해외 방송 

콘텐츠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 해외 방송 콘텐츠 유입의 다원화

1) 수입 대상국의 다원화

2000년대 이후 수입 프로그램의 편수가 증가하면서 수입 대상 국가 면에서도 다원화되

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2001년과 2009년의 프로그램 수입 대상국을 정리한 <표 2>를 살

펴보면, 전반적인 비율 면에서 일부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 패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

상파 방송의 경우 미국과 영국, 일본이 전체 수입 대상국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케

이블 방송에서도 미국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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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수입 국가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케이블 방송의 경우 수입 프로

그램 편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2010년에는 홍콩과 대만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와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적지 않은 숫자의 프로그램을 수입하고 있다. 

이처럼 수입 대상국이 다양한 국가로 확대되는 것은 수입 프로그램의 편수가 증가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방송 콘텐츠의 국제 유통 시장 규모가 커지

면서 좀 더 다양한 국가의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도 수입 대상국 다원

화의 원인으로 꼽힌다.

2) 수입 장르의 다원화

수입 프로그램의 장르 면에서도 역시 다원화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의 경

우에는 2000년대 초반의 애니메이션과 다큐멘터리 위주의 수입 패턴을 2009년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 방송은 주로 다큐멘터리와 드라마 위주로 프로그램을 수입하

던 2001년과 달리 2009년에는 드라마, 만화, 영화, 오락 등 다양한 장르로 수입이 확대되었

다. 지상파 방송은 수입 장르에 큰 변화 없이 수입 프로그램 편수를 꾸준히 줄여오고 있는 

반면, 케이블 방송의 경우 지상파 방송에서 수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화, 오락, 기타 

장르로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케이블 방송에서 수입되는 프로그램의 장르가 다원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 프로그램

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끌기보다는 주변 시간대를 메우거나, 소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

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과 유아교육 프로

그램, 마니아층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 드라마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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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포맷 수입의 증가

수입 프로그램의 다원화는 수입국과 장르에서 뿐 아니라, 프로그램을 수입하는 방식에서

도 나타난다. 2000년대에는 완성된 프로그램을 수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프로그램의 포

맷을 수입하는 거래 방식이 등장하였다. 이전에도 해외의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관행이 있었

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을 상품화한 ‘포맷’을 거래하는 방식

이 증가한 것이다. 2009년도의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지상파 방송의 포맷 수입은 없었던 반

면 케이블 방송은 56건(8만 3천 달러)의 포맷을 수입하였다. 한편 지상파 방송은 547건(65

만 1천 달러)의 포맷을 수출하여, 새로운 방송 콘텐츠 수출 방식의 가능성을 조금씩 넓혀가

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010, 112쪽).

처음에 포맷 거래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주로 아이디어가 새롭고 독특한 프로그램을 중심

으로 수입하는 경향이 있었다. <브레인 서바이버>(MBC)나 <솔로몬의 선택>(SBS), <아빠

의 도전>(SBS) 등이 이러한 경우로서, 시청자들에게는 포맷을 수입했다는 사실이 잘 알려

지지 않았다. 최근에는 아이디어 및 콘셉트와 함께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와 명성을 함께 

구입하기 시작하면서 포맷을 구매했다는 사실 자체를 프로그램 홍보에 활용하는 경우가 증

가하고 있다.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온미디어)를 시작으로 <댄스 위드 더 스타>(MBC), 

<코리아 갓 탤런트>(tvN)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아이디어나 콘셉트, 명성 

등과 더불어 구체적인 게임 진행 방식과 게임을 설명하는 그래픽 등 제반 요소를 풀 패키지

로 수입하여 등장인물만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방식도 발견되는데, MBC의 <사소한 도전 

60초>이 그 예이다. 

포맷의 수입은 전체 방송 콘텐츠 수입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대중적

으로 큰 인기를 얻는 대형 프로그램에서 주로 수입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케이블 방송이 채널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해외에서 

높은 명성을 얻은 바 있는 포맷을 수입, 제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프로그램

의 성공 가능성이 보장된 포맷을 수입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시도가 지상파 방송에서

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포맷의 수입은 주로 오락 장르에서 이루어지는데, 해외 포

맷의 적극적인 수입은 국내 방송 시장에서 다양한 실험과 창의적인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

는 가능성을 차단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국내 시청자들의 취향을 국제적

인 표준에 맞추게 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해외 프로그램에 대한 문화적 할인을 낮추는 결과

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 방송 콘텐츠 유입 증가의 원인

국내 방송시장에서 해외 방송 콘텐츠의 유입은 전반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며, 지

상파 방송에서는 소폭으로 감소하는 반면 케이블 방송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단지 해외 방송 콘텐츠의 수입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방

<표 3> 프로그램 수입 장르: 2001년과 2009년 비교

장르

지상파방송 수입 프로그램 케이블방송(PP) 수입 프로그램

2001년 2009년 2001년 2009년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편수 비율

드라마 319 10.01 199 9.63 469 33.17 5,942 24.97 

다큐 728 22.84 539 26.08 634 44.84 1,021 4.29 

만화 1,482 46.50 1,123 54.33 2 0.14 4,889 20.55 

영화 277 8.69 145 7.01 134 9.48 3,149 13.24 

보도 0 0.00 0.00 0 0.00 0.00 

음악 11 0.35 2 0.10 0 0.00 0 0.00 

교양 0 0.00 0 0.00 0 0.00 622 2.61 

오락 0 0.00 6 0.29 24 1.70 4,349 18.28 

교육 0 0.00 53 2.56 56 3.96 598 2.51 

기타 370 11.61 0 0.00 95 6.72 3,222 13.54 

계 3,183 100.00 2,067 100.00 1,414 100.00 23,792 100.00 

✽2002년 및 2010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의 자료를 토대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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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Content + future SEPTEMBER 2011  35

송 콘텐츠의 수출에서도 역시 지속적인 증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에서는 지상파 방송의 수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 방송은 다소 완만

하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방송 콘텐츠 유입의 증가는 방송 프로그램의 국제적 거래 증가 추세와 함께 맞물려

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인 것으로 이해된다. 방송 콘텐츠의 국제 교류는 대규모 콘텐

츠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시장으로는 NATPE(National Association 

of Television Programming Executives), MIPTV(World Market for Television 

Programs), MIPCOM(World Market for Television, Video, Cable and Satellite Films 

and Programs)을 들 수 있다. 

해외의 방송 프로그램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방송 시장에서의 채널 증

가를 들 수 있다. 케이블, 위성, IPTV 등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고 방송 채널의 수가 증가하

면서 편성 시간을 때울만한 프로그램의 숫자도 함께 증가하게 된 것이다. 일부 경쟁력 있는 

채널들은 적극적으로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하지만, 자체 제작만으로 전체 편

성을 채우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다. 또한 다수의 케이블 채널의 경우 자체 제작 프로그

램의 비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콘텐츠로 편성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해외 프로그램의 수입은 불가피하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프로그램은 품질 대비 가격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수입 프로그램의 편성은 저렴하게 기본적인 시청률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인

식되어 왔다. 향후 종합편성채널이 출범하면서 더 많은 콘텐츠 수요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해외 프로그램 수입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수용자의 취향이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 역시 해외 방송 콘텐츠 유입 증가의 원인 중 하나

이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화와 맞물려서 일부 수용자

들은 외국의 드라마나 오락 프로그램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소위 말하는 문화적 

할인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케이블 방송과 같이 전문화된 채널에서는 이러한 글로

벌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외 방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또

한 심야시간대를 중심으로 폭력성과 선정성의 수위가 높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

는데, 국내 제작 콘텐츠로는 충족되지 않는 자극적인 해외 프로그램들이 수입되어 이 시간

대에 편성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유아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교육 프

로그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프로그램 수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수입에 크

게 의존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즉, 수용자의 취향과 요구가 국내의 방송 콘텐츠 제작 시

장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까지 세분화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해외 방송 콘텐츠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4. 해외 방송 콘텐츠 유입 증가에 따른 영향

해외에서 수입된 방송 콘텐츠의 편성 현황과 시청률 성과 등을 자세히 분석하지는 않았으

나, 앞서 해외 방송 콘텐츠 유입의 변화에 대한 서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입 프로그램의 

대중적 인기는 제한적이다. 방송 초기 때처럼 수입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의 주요시청시간

대에 편성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심야나 새벽 등 주변 시간대에 주로 편성되어 있다. 케이

블 방송에서도 소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편성 채널에서 일부 시청자들을 겨냥하

여 편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영화나 드라마의 경우는 19세 이상의 성인 대상 프로그램

으로 심야 시간대에 편성되는 경우도 많다. 결국 해외에서 유입된 방송 콘텐츠는 대중적이

고 경쟁력 높은 콘텐츠보다는 소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나 국내 방송 환경

에서는 생산되기 어려운 틈새 프로그램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외 방송 콘텐츠가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산업의 틈새를 채워줌으로써 방송의 다양성

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기능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그러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값싸게 주변시간대를 메우거나 개방적인 서구 문

화에서 제작된 선정적인 프로그램이 무분별하게 유입되는 경향이 큰 것 같아 우려된다. 다

음에서는 해외 방송 콘텐츠 유입 증가에 따른 영향을 산업적 차원 및 문화적 차원에서 간단

히 언급하고자 한다. 

먼저 산업적 차원에서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산업이 위축될 것이 우려된다. 국내에서 수

급되지 않는 장르의 콘텐츠를 해외에서 수입된 콘텐츠로 대체하는 관행이 지속되다 보면, 

해당 장르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애니메이

션이 그 대표적인 장르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인 지원과 차별적

인 규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포맷 거래의 증가는 방송 산업에서의 아이디어 개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적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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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새롭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 가능성이 검증된 해외의 아이디어를 차용하여 좀 더 안전하고 쉽게 프로그램을 제작

하려는 관행은, 창의 산업에 해당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산업의 장기적 발전에 도움이 되

지 않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국제적 포맷 거래가 완성된 프로그램 거래에 비해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방송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포맷 거래의 비중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포맷 거래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케팅과 후속 

창구 판매까지 관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거래방식이다. 포맷의 

수입이 장기적으로 포맷 수출로 연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송사의 노력과 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해외에서 유입된 방송 콘텐츠는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방송 초기 대중적으로 절대적인 지지를 얻었던 외화 시리즈만큼은 아니지만, 서구의 드

라마를 중심으로 형성된 마니아층의 등장은 문화 제국주의와 관련한 우려를 다시 들추어내

게 한다. 특히 케이블 방송의 수입 대상국 분포에서 미국의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

고, 서구 드라마에 열광하는 세대가 아직 문화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10대에서 20대의 젊은 

층이라는 점은 이러한 염려가 지나치지 않음을 입증한다. 세계화와 더불어 국가 간 문화적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문화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서구적 

가치관이 존재한다. 방송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문화를 무분별하게 수용할 경우, 우리 사회

의 문화적 용인의 경계가 점차 느슨해지질 것이 우려된다.

전부는 아니지만 케이블 채널에 편성되어 있는 일부 수입 프로그램들은 선정성과 폭력성

의 수위가 매우 높다. ‘19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분류되어 편성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방송 매체에 대한 국내 시청자들의 보수적인 정서를 넘어서는 해외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케이블 방송을 더욱 선정적인 매체로 만드는 동시에, 국내에서 제작

되는 프로그램의 선정성 및 폭력성의 기준에도 영향을 미친다. 등급 분류 및 심의의 사각지

대에 있는 이러한 해외 방송 콘텐츠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

해외 방송 콘텐츠의 유입은 다원화된 방송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역시 안고 있

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소수 시청자를 위한 특

화된 분야를 수입 프로그램이 보완해줄 수 있다. 또한 수준 높은 해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 

드라마 등은 국내 제작 산업에 신선한 자극을 주면서 발전해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포

맷 수입도 마찬가지이다. 보편적인 감성에 소구하는 세계적인 포맷을 수입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선진 방송의 제작 노하우와 마케팅 기법 등을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도 한다. 

한편 해외 방송 콘텐츠의 수입 뿐 아니라 국내 방송 콘텐츠의 해외 수출 규모가 함께 커지

고 있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방송 산업 전반의 글로벌화는 국내 방송 산업에게 위기보

다는 기회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수입 대상국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수출 대상국은 아시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올 하반기 종합편성채널의 출범으로 해외 방송 콘텐츠 유입 규모의 증가는 불가피할 것

으로 예상된다. 품질이 낮은 시간때우기용 수입 프로그램의 편성은 일시적인 시청률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채널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국내 방

송 산업의 바람직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방송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해외 

프로그램의 수입 및 편성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방송사의 적극적인 노력과 유관 기관

의 적절한 지원과 규제를 통해서, 향후 해외 방송 콘텐츠의 유입이 국내 방송 문화의 다양성 

및 방송 산업의 경쟁력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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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요즈음 방송가의 화두는 단연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의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 지상파와 케이블

을 가릴 것 없이 온통 오디션 프로그램 일색이다. 2010년 케이

블 TV Mnet의 슈퍼스타K2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뒤 오디션 

프로그램은 일순간 그 영역을 지상파로 확대하며 국내 오락 프

로그램의 전경을 바꾸어 놓았다. 국내 방송에 있어 본격적인 오

디션 프로그램의 시작은 케이블TV 온 스타일의 <프로젝트 런

웨이 코리아>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프로젝트 런웨이

(Project Runway)>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로 풀 패키지 형식으

로 포맷을 수입하여 현지화한 이 프로그램은 케이블TV로서는 

마의 벽이라 여기던 시청률1%를 넘기며 선전한 가운데 시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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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마쳤으며 현재 시즌4를 준비 중에 있다.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를 통해서 오디션 프로그램의 가능성이 확인되자 당시 온 미디

어와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던 CJ계열의 Mnet이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을 차용한 <슈퍼스타K>를 제작하였고 그 프로그램이 시청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

면서 오디션 프로그램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지상파 방송사인 MBC가 <위대한 탄

생>과 <나는 가수다>, 그리고 자사 아나운서의 오디션 과정을 프로그램화한 <신입사원>을 

방송한 데 이어 영국 BBC로부터 포맷을 구매한 <댄싱 위드 더 스타>를 연이어 편성하였고 

SBS 역시 <기적의 오디션>, <키스앤 크라이>, <다이어트 서바이벌 빅토리>와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KBS도 <휴먼 서바이벌 도전자>와 <TOP 밴드>라는 오

디션 프로그램을 편성하며 오디션 열풍에 일조하고 있다. 이러한 단위 프로그램 이외에도 

다수의 프로그램들이 코너 구성에 있어 오디션의 장치를 주요한 프로그램 엔진으로 활용하

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오락 프로그램은 그야말로 오디션 광풍의 시대를 맞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내 방송의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이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해외 유명 포맷 프로그램의 전지구적인 흥행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이후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 <빅브라더(Big 

Brother)>, <서바이버(Survivor)>와 같은 해외 유명 포맷 프로그램들이 전세계적으로 크게 

히트하면서 새로운 방송의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으며 이들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대본이 없

는 포맷(Non-Scripted  Format)으로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국내 오락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쳐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 

오락 프로그램은 리얼리티 포맷을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 <무한도전>, <1박2일>, <

패밀리가 떴다>와 같은 리얼리티 유형의 프로그램들이 주말 오락 포맷의 주된 흐름을 형성

하였으며 이후 본격적인 해외 포맷 프로그램이 수입되면서 리얼리티에 서바이벌의 요소가 

가미된 오디션 프로그램 형식이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게 된 것이다. 결국 국내 오락 프로

그램의 지형 변화를 추동하고 있는 그 이면에 해외 유명 포맷 프로그램이 자리하고 있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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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으로서의 TV 포맷

1) TV 포맷의 특징

방송 프로그램 포맷이란 프로그램이 갖추고 있는 일정한 구성이나 틀을 뜻하며 특정 프

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형식상의 독창적인 요소들을 지칭할 때 사용된다. 또한 프

로그램 포맷이란 장르나 유형보다 훨씬 구체적인 개념으로 일종의 약식 기획(informal 

plan)으로 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연출자가 보고 듣고 할 내용을 이야기하듯 서술

해 놓은 스토리 트리트먼트(story treatment)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프로그램 포맷은 다

른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다시 제작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 내지 제작법(recipe)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프로그램 체제나 구성 등을 포함하여 다른 프로그램과 구별할 수 있는 프로

그램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산업적 관점에서 볼 때 프로그램 포맷은 일련의 시리즈물 프로그램에서 개별 프로그램을 

관통하여 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요소들을 집합적으로 칭하는 것으로 세계적인 포맷 

제작, 유통회사인 프리맨틀 미디어(Fremantle Media)나 질 엔터테인먼트(Zeal 

Entertainment)와 같은 곳에서는 포맷을 ‘산업적으로 저작권을 가진 특정 프로그램을 각 

지역 버전으로 제작, 방영할 수 있는 라이선스’로 인식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

의 외관, 스타일, 그래픽, 음악 등 해외 어느 나라에서 제작하더라도 일관되게 유지될 독특

한 스타일적 요소인 브랜드 요소를 프로그램 포맷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완성

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제반 형식인 참가자의 규모, 화면 구성, 무대 장치 및 소품의 배열, 

퀴즈 방식, 문제의 출제 방식, 심사위원단의 구성, 최종 승리자의 선발 과정, 상금의 규모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완성하는데 필요한 제반의 구성 요소들을 모두 포괄하게 된다.

 결국 TV 프로그램 포맷은 “다른 장소와 시간에서 프로그램의 개작(改作)가능성을 높여

주는 정보와 노하우의 패키지”로서 프로그램의 개별 에피소드가 제작될 기반이자 반복 가

능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포맷은 성공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재제작할 수 있는 

일종의 비결이자 동시에 전지구적 유통시장에서 제작사나 방송사들이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프로그램의 고유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TV 프로그램 포맷은 아이디어에서부터 

제작 과정, 그리고 이후의 유통 단계까지 폭넓은 과정들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42  Content + future SEPTEMBER 2011  43

TV 포맷 비즈니스 과정은 ‘포맷 기획(Devising)단계’, ‘포맷 개발(Development)단계’, 

‘유통 배급(Distribution)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각각의 과정을 통해 ‘서면 포맷(Paper 

Format)’, ‘프로그램 포맷(Program Format)’, ‘포맷 패키지(Format  Package)’를 창출하

게 된다. 서면 포맷은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페이퍼로 문서화한 것이며 이러한 서면 

포맷이 TV 프로그램으로 제작, 방영됨으로써 포맷으로 개발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러

한 제작 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문서로 매뉴얼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포맷이 완성되는 

것인데 이러한 노하우가 담겨있는 매뉴얼을 포맷 바이블이라고 한다. 포맷 바이블에는 프

로그램 컨셉, 스튜디오 플랜, 카메라의 포지션 및 워크, 세트 도면, 출연자의 역할뿐 아니라 

제작 스케줄, 타깃 시청자, 시청률 등 세세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TV 프로그램 

포맷 비즈니스의 진정한 최종 상품은 바로 포맷 바이블이 되는 것이다. 

프로그램 포맷이 텔레비전 콘텐츠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주된 이유는 해외 시장에서 

검증된 프로그램 요소들을 적용시킴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더 나아가 창작과 개

발에 드는 노력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맷 프로그램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해외에서 통용되는 전 지구적 인기 프로그램을 지역의 버전으로 즐길 수 있

게 해준다는 현지화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현지화를 통해 자국의 사회적, 문화적, 산업적 

맥락에 맞게 개작함으로써 문화적 할인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현지화를 통한 포맷의 재제작 

과정은 자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해외 방영물에 대한 정책적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포맷의 활용을 통한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은 포맷 거래가 

가지는 또 다른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즉 포맷의 제작 경험과 관련된 노하우를 자문하거나 

포맷의 로고, 세트 디자인, 캐치프레이즈, 배경 음악뿐 아니라 시청자 참여를 위한 문자 서

비스, 인터넷 투표, 게임, 멀티미디어 서비스 등 포맷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부가적인 수

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2) TV 포맷의 국제적 유통

TV 포맷 산업이 글로벌 TV 유통시장에서 급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국가간의 무역 장벽 

축소, 인터넷과 뉴미디어로 인한 전지구적인 미디어 네트워크의 확장, 문화적 동질화, 텔레

비전 체계의 민영화 및 탈규제화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 세계적인 포맷 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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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은 다채널·다매체 환경으로 인한 방송 프로그램의 급격한 수요 증가를 꼽을 수 있다. 

민영화(privatization)로 생겨난 많은 상업 채널들과 케이블, 위성, DMB, 인터넷, 휴대전화 

등 경쟁이 치열해진 다매체 환경에서 일정한 상업적 성과가 확인된 국제적으로 성공한 포맷

의 도입은 제작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높은 시청률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매력

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방송사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보다 위험성

은 낮고 경제성은 높은 이중의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전 세계 포맷 유통의 규모는 2005/2006년 기준으로 36.5 억불(약4조 2천억)정도로 전체 

방송시장 프로그램의 매출규모로 보면 그리 큰 수치라 할 수 없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전반적으로 2000년대 이후 완성된 프로그램 시장의 규모는 정체나 하향세를보인 반면, 포

맷을 통한 프로그램 편성 규모는 2002년 이후 매년 22% 이상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

다는 것이다. 전 세계포맷 시장은 영국과 함께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북유

럽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전 세계 유통· 편성되는 포맷 프로그램 

중 31%를 개발했을 정도로 TV 포맷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국제 포맷 시

장에서 크게 히트한 30개의 포맷 가운데 12개 프로그램이 영국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팝 아

이돌(Pop Idol)>, <체인징 룸(Changing Rooms)>, <누가 백만장자가 되기를 원하는가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등의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반면 완

성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은 전 세계 제일의 포맷 수입국으로 포

맷 시장에서의 점유율 역시 2003년 17%에서 2007년 14%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아

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 니혼 TV의 <Dragon’s Den> 프로그램 포맷이 미국과 영국을 비롯

한 서구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일본이 새로운 포맷 제작자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국제적인 TV 포맷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요한 프로그램 장르는 리얼리티를 기반으로 하

는 ‘서바이벌’류의 프로그램이나 퀴즈, 텔런트쇼(talent show)와 같은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은 구체적으로 미리 정해진 대본에 따라 전

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의 흐름만을 제시한 채 현장에서 참가자들과 진행자들의 

즉흥성에 의존하는 이른바 ‘대본이 없는(non-scripted)’ 형식의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리얼리티 서바이벌 형식의 프로그램은 네덜란드의 엔데몰(Endemol)이 제작한 <서바이버

(Survivor)>나 <빅 브라더(Big Brother)>가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으며, 퀴즈쇼는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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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106개국에 판매된 영국의 <누가 백만장자가 되려 하는가(Who Wants to be a 

Millionaire)>나 현재 국내에서도 방송되고 있는 <1대 100>이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탤런트

쇼 형식의 프로그램은 국내 오디션 프로그램 열풍의 진원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이나 영국 BBC의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를 들 

수 있다. 

3. 국내 TV 포맷 산업의 현황 및 특징

1) 해외 TV포맷의 국내 유입 현황 및 유형

국내의 TV 포맷 산업은 주요 국가들에 비해 10년 이상 뒤진 결정적 지체 현상을 보이며 

‘포맷이라는 화폐(currency of format)’가 기축으로 자리잡은 전지구적 방송시장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국내 방송 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최고의 가

치로 삼고 있는 포맷 산업에 있어 치명적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과거 일본 프로그램에 대

한 모방과 표절을 관행처럼 생각하던 국내 방송사들의 행태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인터넷의 발달로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자의 감시의 눈이 늘어나고 모방 관

행이 도덕적·윤리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 한국 방송 산업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면

서 뒤늦게 국내 방송사들이 정식으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를 계약하고 프로그램 포맷을 구

입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포맷 수입의 초기에는 저작권을 구매하거나 포맷의 부분 구매 형식이 대부분이었

다.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컨셉트만을 구매하여 제작한 대표적인 경우로는 SBS의 <결정 맛 

대 맛>과 <솔로몬의 선택>을 들 수 있다. <결정 맛 대 맛>은 일본 요미우리 TV의 <돗치 노 

요리쇼((どっちの料理ショ-)>의 포맷을 수입하여 제작한 것이며, <솔로몬의 선택>은 일본 

NTV의 <행렬이 기다리는 법률 사무소>의 포맷을 수입하여 제작한 것이다. 특히 <솔로몬의 

선택>의 경우 라이선스의 계약 없이 일본 프로그램을 차용하여 제작하다 그 사실이 알려지

면서 양국에서 비난 여론이 일자 부랴부랴 뒤늦게 정식 계약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

례이다.

또 다른 포맷 거래 유형으로는 포맷의 부분 구매형식을 들 수 있다. MBC의 주말 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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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티 프로그램인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 코너였던 <브레인 서바이버>와 SBS의 <슈퍼 

바이킹>이 그 예라 할 수 있다. <브레인 서바이버>는 일본 TBS의 <전원정해 당연한 퀴즈>의 

코너인 <브레인 서바이버> 포맷을 구입하여 제작하였고, <슈퍼 바이킹>은 일본 후지TV의 <

바이킹> 포맷의 일부를 활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또한 SBS의 <퀴즈 육감대결>은 일본 후지

TV의 <퀴즈 헥사곤>의 포맷을, 그리고 같은 방송사의 <작렬 정신통일>의 한 코너인 <두뇌

의 벽>은 일본 후지TV의 <톤네르즈의 여러분 덕분입니다>의 한 코너인 <두뇌의 벽> 포맷을 

수입한 것이다. KBS의 <1대  100>의 경우 영국 엔데몰의 <1 vs 100>의 포맷을 수입하여 제

작하고 있으며, MBC의 <댄싱 위드 더 스타>는 영국의 <스트릭틀리 컴 댄싱(Strictly  come  

dancing)> 포맷을 수입하여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케이블 채널인 QTV의 <순위 정하는 여

자>는 일본 아사히 TV의 <랭킹 더 스타즈>를, 그리고 tvN의 <러브 스위치>는 프랑스의 <테

이크 미 아웃(Take me out)> 포맷을 수입하여 현지화했다.

 이처럼 포맷의 부분을 구매하던 방식이 근자에 들어 포맷 풀 패키지 구매 형식으로 거래 

유형이 변화하고 있다. 포맷 풀 패키지 구매 유형은 주로 엔데몰(Endemol)이나 프리멘틀 

미디어(Fremantle Media)와 같은 세계적인 포맷 회사의 포맷 판매 방식으로 프로그램의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현지의 문화와 여건을 고려해서 프로그

램을 재제작 하되 제작의 전 과정에 일일이 관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정체성과 품질을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판매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브랜드 컨설팅(brand consulting )

이라고도 하는 이러한 판매 방식은 오리지널 제작에 참여했던 프로듀서들을 플라이 프로듀

서(Flying Producer)라는 이름으로 구매 현지에 보내 제작 초기부터 전 과정에 관여하여 제

작 노하우인 소위 ‘바이블(Bible)’을 전수하게 하는 거래 유형을 말한다. 

국내 최초의 이러한 풀 패키지 포맷을 수입한 사례는 케이블TV 온 스타일의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라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의 <프로젝트 런웨이(Project Runway)> 

포맷을 수입하여 현지화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케이블 채널인 QTV의 <더 모멘트 오브 트루

스 코리아>는 미국의<더 모멘트 오브 트루수(The Moment of Truth)>를 수입 제작한 프로

그램이다. 이외에도 케이블 채널인 tvN의 <Yes or No>는 네덜란드 엔데몰(Endemol)의 

<Deal or No Deal>을, <코리아 갓 탤런트>는 영국의 <브리튼스 갓 탤런트(Britain’s Got 

Talent>를 그리고 <오페라 스타2011>은 영국 ITV의 <팝스타 오페라스타(Pop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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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star>를 현지화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온 스타일의 <도전 수퍼모델 코리아>는 미국

의 <아메리카즈 넥스트 탑 모델(America’s Next Top Model>을, XTM의 <탑기어 코리아>

는 영국 BBC의 <탑기어(Top Gear)> 포맷을 수입 제작한 프로그램이다.

 보다 특이한 유형의 포맷 거래 방식으로는 포맷 시설과 스탭 대여 유형이 있는데 SBS의 

<보야르 원정대>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랑스 서부 해안 라 호셀(La Rochell)의 

보야르 요새(FORT BOYARD)에 있는 특설 세트장에서 펼쳐지는 어드벤처 프로그램으로 

프랑스 A·L·P(Adventure Line Production)의 포맷과 시설을 구매하여 제작한 프로그

램이다.

2) 국내 TV포맷 거래의 특징 

 국내의 해외 포맷 수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포맷 거래의 초기에는 대

부분 표절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소극적인 차원에서 저작권이나 컨셉만을 구매하는 모습

을 보였는데 점차 바이블을 포함한 풀 패키지 포맷을 구입하는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는 프로그램 포맷을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거래의 대상으로 간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 할 수 있다. 또한 포맷 개발국에서의 성공 노하우를 온

전히 전수받아 포맷 거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자세의 변화로도 볼 수 있다. 

아울러 포맷의 수입이 표절과 구분 없이 사용됨으로써 포맷 거래에 대해 부담감을 가지고 

있던 제작 현장 전문가들이 포맷 산업의 전지구적인 추세와 그에 따른 국내의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서서히 포맷 거래에 대해 긍정적 시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

 해외 포맷 프로그램의 국내 유입에 있어 또 다른 특징적 모습은 포맷 수입국의 다변화를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 중반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수입한 포맷은 대부분 일본 프로그램 

포맷이었다. 일본 프로그램은 같은 아시아권 국가로서 정서적인 측면에서 서구권 프로그램

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적고 과거 많은 프로그램들이 국내에 차용되면서 익숙해진 포

맷이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히 케이블TV를 중심으로 영국이나 미

국 등 서구권 국가들의 포맷이 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첫째, 국내 방송사들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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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포맷이 갖는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즉 포맷이란 현지화를 통해 

문화적 할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서구권 국가들의 프로그램을 틀만 빌

려오고 내용이나 정서적인 부분은 국내 환경에 맞게 현지화하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이

디어만 좋으면 그것이 어느 국가에서 제작되었건 상관한 필요가 없는 것이다. 둘째, 이제 

TV콘텐츠 산업은 국가 간의 무역 장벽 축소, 전지구적인 미디어 네트워크의 확장, 문화적 

동질화 현상 등으로 인해 글로벌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국내 TV산업도 그러한 흐

름에 편입되어 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해외 유명 포맷 프로그램의 국내 유입은 국내 방송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무엇보다 국내 오락 프로그램의 전경이 바뀌고 있다. 과거 버라이어티 중심의 오락 포

맷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다. <무한도전>과 같이 캐릭

터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소위 한국형 리얼리티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

하고 근자에는 리얼리티 서바이벌 형식의 오디션 프로그램이 국내 오락 프로그램의 주류

를 이루고 있다.

또 다른 주요한 변화의 모습은 해외 유명 포맷 프로그램의 성공을 통해서 오락 장르가 상

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르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불과 2, 3년 전만 해

도 수출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르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정도로 인식되

었다. 현장의 제작자나 학계, 정부관계자 그 누구도 오락 프로그램이 수출을 통해 막대한 수

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르로 인식하지 못했다. 간혹 몇몇 오락 프로그램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권에 완성된 프로그램 위주로 수출된 예가 있기 하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 

하지만 <누가 백만장자가 되려 하는가(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의 경우와 같이 

전세계 106개국에 수출되며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는 해외 유명 포맷 프로그램의 거래를 

통해 오락 장르가 그 어떤 장르보다도 강력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장르라는데 모두가 공

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인식 변화라 할 수 있다. 

4. 나가며

이제 국내 방송에서 해외 포맷 프로그램을 빼놓고는 방송을 논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

다. 인구에 회자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해외 포맷 프로그램이거나 혹은 그 포맷을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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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프로그램들이다. 케이블 Mnet의<슈퍼스타 K3>, MBC의 <위대한 탄생2>, 그리고 SBS

의 <K팝스타>, 이들 프로그램은 올 하반기 또 다시 큰 파장을 몰고 올 프로그램들이며 그 원

형은 해외 유명 포맷 프로그램인 <아메리칸 아이돌(American Idol)> 이다. 이처럼 해외 유

명 포맷 프로그램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국제적인 유통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도 최근 해

외 프로그램 포맷 수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이며 특히 개국을 앞두고 있는 종편이 본격화되면 그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성공적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재생산할 수 있는 ‘비결’로서의 포맷은 지난 10년간 국제

TV 프로그램 유통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왔고 국제 포맷 무역이 급성장 하는 가운데 전세계 

TV 콘텐츠 시장이 포맷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국내 TV 산업도 서서히 그러한 흐름에 

편입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포맷 산업은 치명적 지체현상을 보이며 유아적 수준

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내 TV 포맷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

결되어야 한다. 

우선 포맷이란 상품을 개발하는데 있어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V 프로그램 포맷을 

해외에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TV 프로그램 제작의 노하우를 문서로 매뉴얼화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결과물이 소위 포맷 바이블이다. 포맷 바이블에는 프로그램의 컨셉부터 카

메라 워크나 세트 도면에 이르기 까지 제작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이 많게는 수 백 페이

지에 이를 정도로 방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외 시장을 겨냥한 마케팅 전문가의 

양성도 시급하다. 따라서 지금처럼 개별 PD의 역량에 의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방송사뿐 

아니라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포맷 산업의 성패는 그 무엇보다도 창의적인 콘텐츠에 기반한다. 따라서 포맷 자체

의 독특함과 새롭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며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국제적으

로 경쟁력 있는 포맷 상품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TV프로그램의 수입국에서 세계 최

고의 포맷 수출국으로 거듭난 영국의 경우와 같이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산업 전반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포맷거래는 프로그램의 명성과 브

랜드의 거래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콘텐츠 산업의 진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고질적인 포맷 모방의 문화를 포맷 창작의 문화로 바꾸어내고 그럼으로써 한국 TV산업이 

포맷이라는 기축 통화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 프로그램의 흐름에 바르게 적응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포맷 거래에 대한 방송업계뿐 아니라 수용자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

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포맷의 수입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일부의 시각

이 존재하고 있다. 포맷의 수입은 단순히 다른 프로그램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베끼는 것

이 아니라 국내의 문화적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재제작하는 새로운 창작이라는 인식이 필요하

다. 텔레비전 포맷의 교역은 프로그램 아이디어와 제작 노하우를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공식화하고 창조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강화하는 현상이며 따라서 텔레비전 포맷

을 하나의 문화 기술이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 상품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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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집행 강화 정책 

내용과 경과 현황
TREND 
ANALYSIS

1. 들어가며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유튜브(YouTube), 

야후(Yahoo!),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라이브

(Live). 이들은 2011년 9월 현재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 기준 

랭킹
1
에서 상위 5개 웹사이트들이다. 검색, 동영상 공유, 소셜

네트워킹 등 각 사이트들의 목적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미

국에서 창업된 기업들로 현재 인터넷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

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 외에도 미국의 크고 작은 인터넷 업

체들은 창의성과 혁신에 기반하여 인터넷 콘텐츠 시장을 선

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에서 주요 제조업이 경쟁력

1  출처: Alexa.com

조대곤

미디어미래연구소 

미국 통신원

(카네기 멜론대학교 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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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잃고 공동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은 이렇게 지식 콘텐츠로 빠르

게 옮겨가고 있다. 

그렇지만, 미국의 콘텐츠 정책은 잘 알려진대로 별도의 진흥 정책이나 보호 정책보다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소비자 보호 등 소극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에서 콘텐츠 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보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

난 2009년 미국 정부는 백악관 직속으로 지식재산집행조정관(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Coordinator, 이하 조정관)을 임명하여 지식재산권 관련 부처 간의 정책과 

법 집행을 총괄 및 조정하도록 하였고, 유관 연방 정부 기관이 공동으로 2010년 6월 ‘지식재

산집행에 대한 공동전략계획(2010 Joint Strategic Plan on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이하 공동전략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 올해에도 자국 지식재산 보호 강화

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행정부의 지식재산권 집행 강화 전략의 구

체적 내용과 경과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미국 지식재산 관련 산업 현황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주요 콘텐츠 산업을 포함한 지식재산 관련 산업의 현 위치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지난 2009년 국제지식재산연합(The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이 발행한 ‘미국 지식재산권 관련 산업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 전체 

지식재산과 저작권 관련 산업이 미국 실질 경제 성장에서 차지하는 공헌도는 22.7%로 분석

되어, 전년에 13.4%를 기록한 것과 대비해 미국 경제에서 그 중요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또한 2007년 미국의 핵심 저작권 관련 산업 규모는 약 8,891억 달러

로 전체 미국 GDP (13조 8,075억 달러) 대비 약 6.44%에 달해 전년에 6.35%의 비중을 차지

했던 것과 비교해 소폭 성장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2006-2007년 저작권 관련 산업 성장

률은 7.26%를 나타내며, 같은 기간 실질 GDP성장률 2.03%를 훨씬 상회하는 데 기인한다. 

또한, 미국 영화와 TV드라마 등 저작권 관련 산업 콘텐츠 수출도 대체로 증가 추세에 있는

데, 2005-2006년에 관련 산업의 수출 증가율이 5.8%이었던 데 반해, 2006-2007년에는 

8.4%로 증가하였다. 

한편, 미국은 불법복제 및 위조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국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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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출발한다. 동시에 불법 위조 콘텐츠를 통한 타국 기업의 부당한 이득은 미국 국가 안보

와도 직결된다고 밝히며 주 정부가 아닌 연방 차원에서 저작권 침해 등에 강력히 대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공동전략계획 보고서는 6개 카테고리에 걸쳐 33개 지식재산 보호 강화 

방침을 담고 있는데, 지금부터 이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4. 지식재산 보호 강화 전략의 구체적 내용

첫째로,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기(Leading by example)’는 미국 정부가 정부 조달 체계

를 재정비하여 위조 제품이나 불법 콘텐츠가 정부 기관으로 조달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

고, 특히 합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에 주요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에까지 의무화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째로, ‘투명성 강화(Increasing transparency)’를 위해 지식 재산 강화 정책 수립과 관

련된 부서들 간의 정보 공유와 외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다 체계화하고, 불법 위조 

콘텐츠가 보다 정밀해짐에 따라 이를 보다 정확히 식별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소유자와 정부 

기관 간의 협조를 긴밀히 하고자 하는 내용 등을 제안하였다. 

셋째로 ‘효율성 및 조정 역량 제고(Ensuring Efficiency and Coordination)’ 측면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공유 법제화를 통해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정부 간의 정책 집행의 중복 업무 

등을 없애고자 하고, 전반적으로 연방 기관들의 권한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조기에 해외에

서 벌어지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이러한 콘텐츠와 제품이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주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관련 국가에서

도 지식 재산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넷째로, ‘타국에서의 지식재산권 집행(Enforcing our rights internationally)’은 점차 증

가하고 있는 해외 기반 웹사이트의 지식재산 침해를 외교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억제하고, 

통상 정책 등의 장치와 국제 기구와의 공조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무역대표부는 아르헨티나, 인도, 파키스탄, 중국, 베네수엘라 등의 13개 국가를 대표적인 

지식재산 침해 우려 국가인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으로 지정해 무역 협상 시 

이 문제를 공론화시켜 불법 복제 등을 차단하고자 하고 있다. 

다섯째는 ‘공급사슬 보호(Securing our supply chain)’로 불법 콘텐츠가 제작되고 유통

되는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특히, 불법적인 사항을 자진 신고 

시에 형량을 대폭 감해줌으로써 불법 행위에 대한 자발적인 정화 노력을 독려하고 미국 기

업이 지식 재산을 침해한 제품이나 콘텐츠를 수출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여기

에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정부의 자료 수집 강화(Building a data-driven government)’ 내

용으로 효과적인 지식재산 보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충분한 관련 정보와 사례, 활동 등

을 수집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식 집적 산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정확히 판단하고 기존 법률의 효과적인 개정을 위해 해외 시장 정보와 미국 콘텐츠 수

출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고 있다. 

간단히 살펴본 여섯 가지 카테고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관 기관들인 농림부, 상무부, 특

허청,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FDA), 국토안전부,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 국

무부, 무역대표부, 의회도서관 등의 역할과 책임, 업무 가이드라인과 행동 방침 등을 이 보

고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5. 제안된 내용에 따른 활동 현황과 성과

공동전략계획이 공표된 후 1년이 지난 2011년 6월, 에스피넬 조정관은 그동안의 경과와 

현황을 담은 성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2011년 2월, 에스피넬 조

정관을 의장으로 하는 내각 차원의 지식재산자문위원회(Intellectual property advisory 

committee)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조치했으며, 주

요 유관 기관들은 기존 보고서에 명시된 방침들의 진행 현황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실제

로 지난 1년 동안 지식재산 침해로 인해 입건되거나 체포된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은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수사와 체포 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41%와 37% 증가했다고 언급했고, 국토안전부와 FBI는 

지식재산권 관련 수사 및 압수 사례는 각각 34%와 44%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불법 

콘텐츠 유통과 위조상품 거래를 목적으로 판별되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도메인 이름 압류 정

책을 통해 약 125개 도메인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미 법무부는 밝혔다. 특히, 미 연

방법원은 정부에 압류된 도메인 주소로 접속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정부의 압류 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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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이트의 위반 사항을 공지하는 내용을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2010년 6월 압류가 시

작된 이래로, 1년 동안 총 5,000만 건이 넘는 공지사항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반 인터넷 사용

자들에게도 불법 콘텐츠 유통과 사용에 대한 위법성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효과를 거두

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이 미국 정부는 인터넷 상의 불법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에 보다 강력히 대처하고 있

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업계의 자발적인 정화 노력도 독려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1월, 죠 바이든(Joe Biden) 부통령은 소프트웨어, 제약, 엔터테인먼트, 신용카드, 정

보통신 기업 CEO들과 노동계 및 소비자보호단체 관계자를 불러모아 인터넷 상의 불법 콘

텐츠 유통 근절에 보다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미 행정부는 지난 2011

년 3월 지식재산집행 입법 권고에 대한 행정부 백서를 발간하여 의회에 22개 관계 법률 신설 

및 강화를 제안한 바 있다.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에 대해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

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사를 대표하는 미국 상공회의소와 노동총연맹조합회

의는 이번 정책에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정부 정책에 

주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시민단체인 공공지식연합(Public Knowledge) 역시 “그동

안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어온 지식재산권 보호 이슈에 대한 중요한 성과”라고 언급하였으

며,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역시 지식재산 보호와 함께 정부 

기관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추구하고 법률 체계에 있어서 공정성을 최대한 강조한 측면

은 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하였다.

6. 나가며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 발전은 새로운 채널과 기회를 열어주며 누구나 전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이 국경을 초월

한 시장과 경쟁은 동시에 저작권 침해 및 위조 콘텐츠 제작을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준 것이 

사실이다. 미국 정부의 콘텐츠 보호 정책 강화는 이러한 행위를 묵과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새롭고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 의욕을 꺾을 수 있으며, 지역 사회와 국가 경제에 큰 장애요인

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된다. 

이 글에서는 과거에 콘텐츠 보호 정책과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왔던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행보와는 다르게 최근 1~2년 사이 불법 및 위조 콘텐츠 유통 차단을 위해 보다 강

력한 정책 수립을 추진하고 유관 정부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움직임을 살펴보았

다. 특히,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 내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기에 이 정책은 앞으로 한층 탄력을 받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

으로 전망된다. 

2008년 OECD가 발표한 ‘위조 및 지식 재산권 침해의 경제 효과(The Economic Impact 

of Counterfeiting and Piracy)’에 따르면 2005년에 불법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

실은 무려 2,00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자국 콘텐츠 보호를 위해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

으킬 수 있는 과도한 정책은 지양되어야 하지만, 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불법 콘텐

츠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보다 강력한 대응 정책과 함께 미국 국민의 보편적 인식을 향상시키

고자 노력하고, 기업의 창의성을 장려하기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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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지TV가 한류드라마를 과도하게 편성하고 있다며 수천명이 방송국 앞에 몰려가 

항위시위를 벌였다. 이 소동은 배우 다카오카 소스케(高岡蒼甫)가 트위터(Twitter)에 올린 

글로 시작됐다. 인터넷에서는 한류 찬반논의가 불거졌고 급기야 우익단체와 보수정치가가 

‘혐’한류를 부추겼다. 한류드라마가 일본의 방송콘텐츠와 방송문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심

지어 일본 연예인의 출연기회마저 빼앗는다고 항변한다. 최근에는 ‘외국콘텐츠제한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과연 일본에서 한류콘텐츠는 공공의 적인가? 한류비판으로 시

작된 일본의 자국 방송콘텐츠 보호 움직임과 최근 총무성의 콘텐츠정책을 정리한다. 이와 

함께 일본에서 외국 방송콘텐츠의 수입현황과 외자규제 관련규정 등도 간단하게 살펴본다.

2. 한류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혐’한류 소동의 발단은 다카오카의 트위터였다. 지난 7월 23일 다카오카는 자신의 트위

터에 “솔직히 많은 신세를 지고 있지만 8(후지TV)은 잘 보지 않는다. 때로 한국의 방송국이

라는 생각이 들기도... 우리 일본인은 일본의 전통프로그램을 원한다. 한국콘텐츠가 나오면 

꺼버린다”라는 글을 올렸다
1
. 이를 한국과 일본의 매스미디어가 보도하면서 파문은 급속히 

확산됐다. 결국 다카오카는 5일 뒤인 28일 소속사에서 해고됐다.

소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다카오카의 사과와 해명은 ‘혐’한류의 진원지인 인터넷게

시판 ‘니찬네루’(2ch)를 통해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이에 맞춰 다카오카도 정치적 발언을 

쏟아냈다.놓았다. 애초 1만이었던 그의 트위터 팔로어(follower)도 1주일만에 12만 5000명

으로 급증했다. 소셜미디어로 달아오른 혐한류는 오프라인으로 이어졌다. 후지TV에 전화

항의가 쇄도했으며,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번졌다. 8월 7일 후지TV 본사 앞에서 수

천 명이 모인 항의시위가 벌어졌다. 이를 ‘니코니코생방송’(ニコニコ生放送), Ustream 등 

동영상공유사이트에서 생중계해 10만여 명이 시청했다. 이후 우익단체를 중심으

로 항의시위를 부추기는 성명이 계속되었고, 8월 21일 수천명이 참가한 항위시위가 벌어

졌다. 

1  �한류드라마가 일본방송에서 많이 편성된 것처럼 보이는데는 이유가 있다. 한마디로 방송의 다미디어•다채널화 때문

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선 지상파방송의 채널이 많다. 민방이 5채널, NHK가 2채널을 운용한다. 여기에서 독립 UHF국

을 합치면 수신가능채널은 8-10개나 된다. 한류드라마를 편성하면 공명효과에 의해 많이 편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지

상파 이외에 BS방송도 다채널화된 상태다. BS방송에는 수신료를 징수하는 NHK(2채널), 지상파민방 계열(5채널), 유

료채널 등 12채널이 방송되고 있으며, 오는 10월부터 24채널로 늘어난다. 이중 지상파민방 계열은 지상파방송사가 확

보한 방송권으로 편성이 가능하다. 한류드라마를 지상파와 BS방송에 이중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민방에서 

한류드라마를 많이 편성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외 CS방송과 CATV에 KBS월드, CJ채널, M-net, KNTV 등이 채널사업

을 하고 있다. 이어 대만 13.2%, 중국 8.8%, 중남미 7.0%, 홍콩이 3.2%, 필리핀 2.7% 순이었다. 방송법에서는 기간방송

사업자(基幹放送事業者)로 규정한다. 간접출자의 경우 계산방법은 외국법인이 일본법인에 출자한 비율에 일본법인

이 방송사업자에 출자한 비율을 곱한 뒤, 이를 간접출자와 더한다. 방송콘텐츠시장 규모는 방송사업자의 매출을 합한 

것이다. 이중 NHK가 6,658억 엔, 지상파방송사업자 2조 2,574억 엔, 위성방송사업자 3,887억 엔, CATV사업자 5,134

억 엔 등이다. 후지미디어홀딩스는 후지TV, 닛폰방송 등 방송사업자와 통신판매회사, 출판사 등을 거느린 일본 최대

규모의 미디어복합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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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한류드라마 편성을 반대하는 시위대

출처 : http://ja.wikipedia.org/wiki/フジテレビ抗議デ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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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류와 방송의 공익성?

‘혐’한류현상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정치권도 나서기 시작했다. 우선 자민당 총무부회에서 

히로세 미치사다( ) 일본민간방송연맹 회장에게 후지TV의 한류편중비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타야마 사츠키(片山さつき) 자민당 참의원 의원이 8월 30일 트위터에

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민방련은 중국에서는 100만 명에 이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관

련 노동자를 위해 해외프로그램은 밤 10시 이후에 한정한다고 했다고도 덧붙혔다.

한편 가타야마 의원은 동일본대지진 이후 지상파방송에서 낮시간대에 한류드라마를 늘

렸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지상파방송에서 일본 프로그램이 해금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

영역에서도 불평등을 따지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한발 나아가 밤 늦은 시간대에 한국

의 ‘대작드라마’를 편성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어린이가 보는 낮시간에, 그것도 시청

자가 재해정보를 요구하는 시간대에 일본 드라마의 ‘아류작’이나 다름없는 평범한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공익성’에 문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움직임은 일본 방송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이 추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

기감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수출액을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2004년 일본의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82억 엔, 한국은 74억 엔이었다. 그러나 2005년 역

전돼 2009년에는 일본이 83억 엔인데 비해 한국은 191억 엔으로 그 차가 두배 이상으로 벌

어졌다. 특히 일본에서는 한국 방송콘텐츠의 수입을 경계하고 있다. 2010년 한국 방송콘텐

츠의 수출액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율은 53.9%로 가장 높다
2
.

가타야마 의원은 ‘외국콘텐츠제한법안’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모든 국가에서 문화를 지

키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다며 이를 총무성에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 예로 대

만을 든다.

대만에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에서 한국과 일본 등 해외프로그램을 규제하는 ‘유선라

디오TV법’ 개정안이 입법회에 제출돼 지난 3월 승인됐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자체 제작 프

로그램 편성비율을 20%에서 40%로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대만의 문화와 방송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4. 외자규제와 자국 방송산업 보호

일본에서 자국의 방송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외자규제가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파법과 방송법에서 외자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전파법 제5조 제4항에서는 무선

국 면허의 결격사유로 일본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 외국의 법

인 또는 단체가 의결권의 5분의 1이상을 점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방송법 제159조 제2항에

서는 지상파방송사업자
3
의 경우 간접출자규제도 도입했다. 즉 직접출자와 간접출자를 합한 

2  이어 대만 13.2%, 중국 8.8%, 중남미 7.0%, 홍콩이 3.2%, 필리핀 2.7% 순이었다.
3  방송법에서는 기간방송사업자(基幹放送事業者)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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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한일간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수출액 비교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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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통 중심의 방송콘텐츠 지원정책

한편 일본에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콘텐츠 제작환경 정비, 콘텐츠 유통 촉진이 콘텐츠

정책의 중심과제로 등장했다. 특히 콘텐츠 정책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것은 방송콘텐츠의 

멀티유즈 촉진이다. 그만큼 방송콘텐츠가 콘텐츠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콘텐츠시장의 규모는 11조 1,595억 엔이다(2009년). 이 가운데 방송콘텐츠시장은 

3조 8,254억 엔으로
5
 34.3%를 차지한다. 일본정부는 방송콘텐츠의 멀티유즈를 촉진할 경

우 콘텐츠시장의 활성화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멀티유즈 촉진은 콘

텐츠정책의 다양한 측면과 얽혀 있기 때문에 일본정부는 이를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자금

조달, 거래관행 개선, 인재육성, 권리처리, 수출촉진, 불법복제 대책 등은 방송콘텐츠의 멀

티유즈 촉진과 뗄 수가 없는 정책사안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차원에서 콘텐츠

시장의 확대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움직임만을 정리하면, 우선 2010년 6월 내각회의

(閣議)에서 결정된 ‘신성장전략’과 2011년 6월 내놓은 ‘지적재산추진계획2011’(知的財産推

進計 2011)에서 지적재산, 디지털네트워크전략, 쿨 재팬(Cool Japan)전략 등을 내세우며 

방송콘텐츠 유통촉진을 중점전략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주무부서인 총무성에서는 ‘디지털콘텐츠 창조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デジタルコンテン

ツ創富力の 化に向けた懇談 )를 설치, 콘텐츠 유통 촉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11년 7

월 발표한 중간보고서에서는 중점 추진분야로 정보의 국제적 경쟁력 능력 강화, 콘텐츠 제

작능력 강화, 콘텐츠 이용 및 활용을 통한 활성화, 콘텐츠 유통환경 정비 및 인재육성 강화 

등을 내걸고 구체적인 대응과 향후 추진전략을 제안했다.

이들 추진전략 가운데 총무성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방송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

환경 정비다. 우선 방송콘텐츠의 권리처리 일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방송콘텐츠의 2차이용

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권리처리업무에 드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이에 총무성에서는 방송사업자, 권리자단체,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권리처

5  �방송콘텐츠시장 규모는 방송사업자의 매출을 합한 것이다. 이중 NHK가 6,658억 엔, 지상파방송사업자 2조 2,574억 

엔, 위성방송사업자 3,887억 엔, CATV사업자 5,134억 엔 등이다.

리창구의 통합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권리처리를 실현하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

증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향후 실험결과를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동시재송신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 합리화를 꾀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

해서는 제작환경을 개선하고 제작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며, 콘텐

츠 거래의 합리화에 대한 요구도 강해지고 있다. 이에 총무성에서는 프로그램제작사의 의욕

을 저하시키는 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2009년 2월 ‘방송콘텐츠 제작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

라인’(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 するガイドライン)을 마련했고, 그해 7월 개정

판을 내놓았다. 이 가이드라인에서는 재하청, 발주서 교부거부, 제작비 지급 지연, 일방적인 

발주비 인하 등 문제사례를 열거하고 있다. 현재 총무성에서는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셋째, 콘텐츠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네트워크기술의 혁신으로 

디지털콘텐츠가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방송콘텐츠의 유통을 가로막고 있어 오랫동안 중요한 과제였다. 총무성에서는 이러한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있다. 방송사업자, 권리

자단체, 통신사업자, 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동영상공유사이트의 무단 업로드, 파일공유 소프

트웨어를 통한 불법유통을 감시하고 삭제를 의뢰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6. 한류 콘텐츠의 지속적 일본 유입 가능성 

한류드라마를 지나치게 편성하고 있다는 비판과 항의를 받은 후지TV는 지난 9월 2일 자

사 홈페이지를 통해 해명했다. ‘여러분에게’(皆

㈅)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후지TV는 최근 

들어온 질과 의견에 정확한 정보 제공해 이해 돕기 위한 목적이라Н 밝힌 뒤, 네 가지

로 설명했다. 후지미디어홀딩스(FMH: Fuji Media Holding)쉚 의 외국인 지주비율,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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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및 프로그램제작, 스포츠중계 시상식 방송, FIFA 주최 축구중계의 표기 등이다.

이중 한류드라마 과잉 편성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이었다고 설명했

다. 즉 후지TV는 “방송법에서 규정한 자체 프로그램편성에 대한 편성권을 유지하면서 폭넓

은 시청자의 요청에 부응하도록 프로그램제작과 편성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한류

드라마가 많지 않은가” 하는 비판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과 미국에서 제작

된 프로그램을 포함해 어떻게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인가는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고 있다”고 편성권을 주장했다.

그룹회사가 K-POP의 음악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악곡을 프로그램과 이벤트 등에서 

사용, 선전행위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그룹회사의 악곡이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

램과 이벤트 내용에 적합한 작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프로그램 편성, 제작방침과 마찬가지

로 제작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보다 좋은 프로그램제작을 위해 효과적인 악곡을 사용한다는 

기본방침을 중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지TV는 오는 10월부터 김태희, 니시지마 히데토시(西島秀俊) 주연의 <나와 스타

의 99일>(僕とスタ の99日, 일요일 21시)을 편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인 여배우와 일

본인 보디가드의 러브코미디를 놓고 다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보수미디어에서는 이미 한

류드라마가 많은데 일요일 골든타임에 한국 여배우를 캐스팅했다며 후지TV를 공격한다.

결론적으로 일본방송에는 자국의 방송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편성규제는 없으며, 외자

규제를 두고 있을 뿐이다. 방송콘텐츠 진흥정책도 유통촉진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최근 일

어난 ‘혐’한류현상은 법적 규제와 함께 여론이 자국 방송콘텐츠 보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

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일본에서 한류현상이 지속되는 한, 보수미디어와 보수층의 ‘혐’한

류 움직임도 계속될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보다 보편적인 내용을 담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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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자국 콘텐츠 

보호 정책 
TREND 
ANALYSIS

1. 들어가며

프랑스는 유럽국가들 가운데 문화의 다양성 보존이라는 이념

과 함께 자국 문화, 특히 영상 및 영화 등의 콘텐츠 보호에 가장 

적극적이다. 그 배경에는 미국문화의 영향력으로부터 프랑스 및 

나아가 유럽 콘텐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주된 정책은 영상 

및 영화 등의 콘텐츠 제작 지원과 프랑스 및 유럽 콘텐츠 상영 쿼

터 제도다. 프랑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유럽연합

의 콘텐츠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최현아

미디어미래 연구소

프랑스 통신원

(파리 1대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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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방송콘텐츠 보호정책: ‘혐’한류현상을 소재로TREND ANALYSIS_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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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자동지원

자동지원은 영화산업에서 이뤄지는 지원방식과 동일하다. 즉 작품의 흥행수익에 따라 지

원되는 시스템이다. 영상분야의 경우 콘텐츠의 방송사 상영을 기준으로 삼는데 방송사 채

널과 제작사의 수익 가운데 일부가 코십의 기금으로 활용된다. 이 기금은  콘텐츠 제작사가 

새로운 작품을 제작할 경우 이 작품으로 얻게 될 예상 수익을 기준으로 신용대출금으로 활

용된다. 이때 예상 수익에 대한 기준은 제작사의 전년도 콘텐츠 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대출기준은 책정된 제작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는다. 

➋ 코십(COSIP)의 효과

코십은 프랑스 영상 콘텐츠 제작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프랑스에서 제작되는 영

상 콘텐츠 재정의 16.5%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코십은 국가의 재정에서 기금을 확보하지 않

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다. 즉 콘텐츠의 수익 일부를 기금으로 확보해 이 기금

을 다시 콘텐츠 제작사에게 재분배하기 때문이다.  

3) 상영 쿼터 제도

콘텐츠 제작 지원 시스템과 함께 상영 쿼터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  1990년의 영화 및 영상물 상

영에 관한 법령( n°90-66 )은 프로그램 편성과 제작에 관한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이 법령의 

목적은  영상 및 영화 작품
1
에 대한 정의와 영상 콘텐츠에 대한 직접, 간접적인 지원이다.

 ➊ 상영 쿼터 

상영 쿼터에 해당되는 콘텐츠는 유럽작품이거나 프랑스어 작품이어야 한다.

방송사는 유럽작품 60%, 프랑스어 작품 40%를 프로그램에 편성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2
.  

1  �법령에 따르면 영상물의 정의는  영화, 뉴스, 오락프로그램, 드라마외의 스튜디오 프로그램,  스포츠, 광고 등 제외한 

프로그램을 뜻한다. 
2  �이 의무는 유럽연합의 국경없는 TV(Television sans frontiere, 이하 TSF)의 지침과 비교할 부분이다. 이 지침에 대해서

는 다음 장에서 살펴본다. 

2. 프랑스의 콘텐츠 제작 지원 시스템

1) 프로그램 제작 지원 제도 운영 배경

프랑스는 유럽에서 유일하게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 시

스템은 1980년대 프랑스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구축되었다. 그 배경에는 오랫동안 텔

레비전을 경시하는 풍조에서  문화와 교양을 위한 중요한 도구라는 인식전환,  또 당시에 프

랑스 텔레비전이 미국 드라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마지막으로 1982년 전화 및 영상 기

술 및 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플랜 케이블(Plan Cable)’ 지침에 에 따라 새로운 텔레비전 콘

텐츠 제작이 필요했다.

그런데 당시만 해도 콘텐츠 제작사 수가 적었고 대신 공영기업으로 콘텐츠 제작 및 서비

스를 제공하는  ‘프랑스 프로덕션( La Société française de production , 이하SFP)’이 프로

그램 제작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 지원 시스템

은 독립적인 프로덕션 설립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하게 된 것이다.  

1984년 정부는 프로그램산업을 위한 지원 기금(Fond de soutien aux industries de 

programme)을 설립해 픽션과 에니메이션 제작에 관해 문화부 예산으로 신용대출과 선택

지원의 방식을 운영했다. 그후 공영방송인 TF1이 민영화되면서 콘텐츠 제작 산업 역시 활기

를 띠기 시작했다. 

2) 지원 매커니즘

프랑스 영상물 지원 기금인 코십(Compte de soutien à l’industrie des programmes 

audiovisuels, 이하 COSIP)은  콘텐츠 제작자와 채널로부터 콘텐츠로 거둬들인 수익의 

5.5%에 대한 세금을 재분배하는 방식이다. 이 세금은 국립영상위원회(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이하CNC)를 통해 운영되는데 64%는 영상물 지원으로 36%

는 영화 산업 지원에 사용된다. 

콘텐츠 수익을 통해 확보한 지원금의 분배는 자동지원, 새로운 프로덕션이나 제작여건이 

어려운 제작사를 위한 선택지원, 자동지원금을 전부 사용한 제작사에 대한 사전 지원 세 가

지로 나뉜다. 

자국 콘텐츠 보호 정책 TREND ANALYSIS_F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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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일 경우  프라임 시간대인 저녁 8시 30분에서 10시 30분 사이에 유럽 및 프랑스어 작품

을  방송해야 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경우 저녁 6시부터 11시 사이,  학교 수업이 없는 

수요일의 경우 오후 2시에서 6시 사이에 콘텐츠를 편성해야 한다. 이같은 의무 사항이 방송

사의 프로그램 편성 자유 침해 문제로 나타나지 않았다. 또 프랑스는  일년동안  120시간을 

알려지지 않은 유럽 작품 또는 프랑스 작품을 의무 상영해야 한다. 상영 시간대는  저녁 8시

에서 9시 사이 프라임 타임이다. 단 방송사가 프랑스어 작품을 16% 이상 상영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120시간 의무 규정이 공제된다. 한편 120시간 의무 상영 규정은  케이블, 

위성, 디지털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유럽 및 프랑스어 작품에 대한 상영 쿼터제도는 자국 콘텐츠 배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특히 TF1이나 프랑스 3(France 3) 채널의 프라임 시간대에  미국 드라마 시리즈 대

신 프랑스 작품이 상영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➋ 제작 쿼터

1990년 영상물 및 영화 상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한 2001년 법령에 따르면 지상파 채널은 

방송사 수익의 16%를 의무적으로 프랑스 영상물 콘텐츠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방송사는 투자금액의 3분의 2를 독립 프로덕션
3
에 투자해야 한다.  

2. 유럽연합 차원에서 이뤄지는 지원 정책

유럽연합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영상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런데 1990년대 들어 영상산업 발전에 대한 규정 등 정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 내

의 문화적·언어적 다양성 증진, 저작권 보호, 소수인권의 보호, 소비자 보호와 같은 공익적 

목표를 중점으로 영상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준비작업을 위한 정책이다. 또 유럽연합은 디

지털 시대를 맞아 이를 위한 가이드 라인(Principes et lignes directrices de la politique 

audiovisuelle de la Communauté à l’ère numérique) 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가이드라인

3  �독립 프로덕션에 대한 규정은 방송사에 의존하면서  3년 동안 평균적인 사업 규모가  7백만 유로(약 일백억 원)에 달

하는 기업을 말한다.

을 통해 나타난 유럽연합의 중점적인 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경없는 TV 지침

1989년 유럽 연합은 ‘국경없는 TV(directive Télévision sans frontière, 이하 TSF) 지침’

을 새롭게 개정했다. ‘국경없는 TV 지침’은 유럽 연합내에서 자유롭게 텔레비전 프로그램 상

영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유럽 연합은 개정을 통해 유럽 연합 국가내에 텔레비전 프로그

램의 상영과 관련해 회원 국가내의 규정과 유럽연합의 방향이 조화롭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광고, 청소년 및 어린이 보호, 사회에서 중요한 사건 전송에 대한 접근 가

능성, 유럽 작품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특히 법 4조의 경우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 시간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유럽 작품을 방영

해야 할 의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5조에 따르면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나 방송 시간

의 10%는 유럽의 독립제작자의 작품에 할애되어야 한다. 

1997년 개정된 ‘국경없는 TV’는 디지털 시대에 따른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고 있다. 주 내

용을 살펴보면 디지털 방영 환경에 따라서 특정 콘텐츠에 대한 접근 뿐만 아니라 모든 콘텐

츠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선택의 권한을 주어야 하며 유럽연

합은 이와 관련해 규제해야 한다. 

인터넷과 디지털로 인해 영상물의 배급에 있어 새로운 방식과 형식이 나오면서 작품의 복제 

역시 쉬워졌다. 이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는 영상 정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로 인해 전통적으로 이뤄지던 청소년 보호의 방식이  실효성을 잃게 될 수 있을 것

이다.   그런 점에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정, 자체규정 등의 중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2) 지원 프로그램

➊ 미디어 II 프로그램

미디어 II 프로그램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의 영상산업 강화를 위해 시행되었다.

목적은 영상산업 인력 훈련, 제작사의 프로젝트 개발, 영화 및 시청각 프로그램의 배급에 

대한 지원이다. 유럽위원회는 이 프로그램에 총 3억 1천만 유로를 지원했는데 그 가운데 4천 

5백만 유로가 인력 훈련 프로그램에, 2억 6천 5백만 유로가 개발 및 배급 프로그램에 지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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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인력 교육과 관련된 비용은 비상환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었고 지원금 규모는 훈련 비

용의 50% 이내였다. 훈련 내용은 경제적, 상업적 경영능력, 새로운 기술의 이용과 개발, 대

본집필 기술 등으로 이뤄졌다. 또 교육에 참여한 인력들이 영상산업 부문들의 네트워크 구

축으로 상호협력 및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제작사 및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사업자가 제출한 프로젝트의 개발

을 지원한다. 선정 조건은 사업자의 발전 전망과 사업 주체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환경

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영화와 텔레비전 드라마, 다큐멘터리, 에니메이션등의 영상물을 제작하는 

유럽의 제작자로 제작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작자는 프로젝트 

개발예산의 50% 한도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➋ 미디어 플러스 프로그램

미디어 플러스 프로그램(Media plus programme)은 유럽 영상물 제작 및 배급시장의 경

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원래 2001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5년 동안 진

행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미디어 플러스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영상물의 경쟁력과  유럽

의 문화적, 언어적 특수성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프로그램 내용은 미디어 프로

그램과 비슷한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개발과 제작, 영화 및 시

청각 프로그램 배급  등에 대한 지원이다. 

3.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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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산 콘텐츠’ 규정의 

현황과 전망
TREND 
ANALYSIS

1. 들어가며:‘캐나다산 콘텐츠’의 의미

‘캐나다 사람들에게 캐나다산(産) 콘텐츠(Canadian 

Content)를 제공하는 것은 캐나다 방송법(Broadcasting Act)

의 존재 이유’라고까지 혹자는 말한다. 캐나다 고유의 방송 콘

텐츠를 개발하고 제공하는 일은 그만큼 캐나다 방송사에서 역

사적 중요성을 띠고 있다. 캐나다의 국경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

고, 더욱이 ‘문화 제국’이라 할 미국과 접경하고 있다는 사실은 

캐나다 고유의 문화적 특성과 다양성을 적극 개발, 전파하고 

강화하는 일의 중요성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캐나다의 방송 

규제 및 감독 기관인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전기통신 위

원회’ (CRTC, Canadian Rado-Television and 

Telecommunications)가 캐나다 방송사들에 대해 복잡다단

하면서도 엄격한 캐나다산 콘텐츠 규칙을 들이대는 것은 그러

김상현

미디어미래 연구소

캐나다 통신원

(캐나다 앨버타주 

교육부 정보 프라이머시

매니저)

한 정황과도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캐나다산 콘텐츠의 법적 근거는 캐나다 방송계의 핵심 법률인 ‘방송법’에 집약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 라디오 주파수는 공공의 재산이며,

● 방송 프로그램은 국가적 정체성과 문화적 독립성에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며,

● �캐나다의 방송 시스템은 오락 프로그램에 캐나다의 재능 있는 연예인, 문화 예술인들

을 출연시킴으로써 캐나다인들만의 사고, 의견, 아이디어, 가치, 예술적 창의성 등을 

반영해야 한다.

방송법의 제3조 1항, 그 중에서도 하부 항목 (e)와 (f)은 그러한 원칙을 더욱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해 놓았다.

(e) 캐나다 방송 시스템 각각의 요소는 캐나다산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 과정에 적절한 

방식으로 (in an appropriate manner) 기여해야 한다.

(f) 각각의 방송 사업자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 성격

상 특수한 콘텐츠나 형식, 또는 불어나 영어 이외의 언어가 쓰여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경우가 아닌 한, 캐나다 고유의 창의적 자원과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어떤 경

우에도 그 활용 수준이 지배적인 수준 이하여서는 안 된다(in no case less than predo 

minant use). 그 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캐나다 고유의 자원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방송법의 이런 조항 때문에 CRTC는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사들로 하여금 오전 6시부터 자정

까지의 전체 방송 스케줄 중 최소한 60%를 캐나다산 프로그램에 할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캐

나다 방송법은 그러나 법 조문에 표현된 ‘캐나다 고유의 창의적인 자원’(Canadian creative 

resources), ‘캐나다산 프로그램’(Canadian programming/program)이 무슨 뜻인지 정확

히 규정하지 않았다. 이들 개념에 대한 정의는 따라서, 방송법이 감독 및 규제 기관으로 정한 

CRTC의 몫으로 남았다. 한편 CRTC는 방송법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 형식과 방식으

로 캐나다의 방송 시스템 속에 ‘캐나다산 콘텐츠’의 요구 조건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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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Regulations): 방송 허가를 받은 방송 사업자 전체를 아우르는 규정

● �방송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캐나다산 콘텐츠 요건을 부과하는 경우

● �CRTC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발표하는 방송 정책 사항, 분쟁 조정 결과 등을 통해 캐

나다산 콘텐츠를 강조

● CRTC의 전반적인 전략을 반영하는 일련의 정책

2.‘캐나다산 콘텐트’의 특성

‘캐나다산 콘텐츠’, 혹은 ‘캔콘’(Cancon)은 거칠게 표현한다면 캐나다의 인적, 물적 자원

을 들여 기획하고, 제작하고, 배포하는, 캐나다 고유의 문화나 동질성을 표현하고 발양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야 ‘캐나다산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는

지는 그 매체에 따라, 그리고 방송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이러한 요구 사항

들은 지난 40여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논의와 논란을 거쳐 정착되었다. 하지만 ‘뉴미디어’로 

요약되는 새로운 매체가 속속 등장하고, 소비자들의 미디어 상품 소비 행태가 끊임없이 변

화하면서, ‘캐나다산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요건, 과제도 계속해서 변모하고 있다. CRTC는 

기본적으로 캐나다산 콘텐츠에 대한 요건을 다음 네 가지 차원에서 정립해 왔다.

● 캐나다산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캐나다 출신의 유망 예술인에 대한 금융 지원

● 품질 높은 캐나다산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음악의 개발 및 제작

●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방송되는 최소한의 캐나다산 프로그램과 음악 수준 설정

● 캐나다 방송 배급업자들에 의한 캐나다 프로그램 서비스 조항

1) 라디오 방송에 대한 ‘캐나다산 콘텐츠’ 요건

캐나다의 라디오 방송국들은 각기 다른 ‘범주’(카테고리)나 ‘부류’(class)의 사업 허가권을 

받고 그 요구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디오 방송국의 주요 범주는 다음과 같이 구

분된다.

● 상업 방송 (Commercial stations)

● 비영리 방송 (Not-for-profit stations)

● 학교의 캠퍼스 방송 (Campus stations)

● 각 지역에 특화된 커뮤니티 방송 (Community stations)

● 원주민 방송 (Native stations)

● 인종에 특화된 민족 방송 (Ethnic stations)

● 캐나다 공영 방송인 CBC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방송 

한편 라디오 프로그램은 다음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 �범주 1: 구어(口語, spoken word). 예. 뉴스, 청취자가 전화로 참여하는 ‘오픈-라인’

(open-line) 프로그램

● 범주 2: 대중음악. 예. 팝 음악, 록 음악, 댄스 음악, 이지리스닝 계열

● 범주 3: 특수한 성격의 음악. 예. 콘서트, 재즈, 블루스, 월드 비트(World Beat) 등

● 범주 4: 음악 프로덕션. 예. 뮤지컬

● 범주 5: 광고. 예. 라디오 광고, 인포머셜 등

이들 라디오 방송은 또한 캐나다산 프로그램의 송출 시간에 대한 제한도 받고 있다. 

CRTC의 요구 사항에 따르면

● �모든 라디오 방송국들은 매주 방송하는 대중음악(범주 2)의 35% 이상을 캐나다산으

로 편성해야 한다.

● �상업용 라디오 방송국들은 평일 (월~금)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송하는 음악

의 35%를 캐나다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 �주 단위로 따져 콘서트 음악의 경우 25%, 재즈와 블루스의 경우 20%가 캐나다산이어

야 한다.

● �특정한 인종을 대상으로 한 라디오 방송국들은 매주 송출하는 프로그램의 음악 중 최

소한 7%를 캐나다산으로 편성해야 한다.

‘캐나다산 콘텐츠’ 규정의 현황과 전망TREND ANALYSIS_CANADA

CAN
ADACA

N
AD

A



82  Content + future SEPTEMBER 2011  83

그렇다면 ‘캐나다산 음악’을 다른 나라의 음악과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CRTC가 캐

나다산과 비(非) 캐나다산 음악을 구별하기 위한 조건으로 네 가지 요소를 제시한다. 그 네 

요소의 첫 단어를 모아 ‘메이플’(MAPL)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M (music): 음악이 전적으로 캐나다인에 의해 작곡된 것

● A (artist): 음악이나 노랫말이 주로(principally) 캐나다인에 의해 공연된 것

● �P (production): 선택된 음악이 전적으로 캐나다에서 녹음되었거나, 캐나다에서 공연

되어 생중계된 실황 공연(live performance)

● L (lyrics): 노랫말이 전적으로 캐나다인에 의해 작사된 것

2) 텔레비전에 대한 ‘캐나다산 콘텐츠’의 요건

방송법에 따라, CRTC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캐나다산 콘텐츠’ 조건을 이렇게 마

련했다. 

● �주요 방송 시간대의 캐나다산 프로그램 비중: 낮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에 방송되는 캐

나다산 콘텐츠의 전체 수준을 설정

● �제작비 지출 요건: 특정한 프로그램 범주에서 특정한 방송 사업자가 캐나다산 콘텐츠

의 제작에 투자하는 전체 수준을 설정

● �상대적 중요성이 높은 ‘우선’(優先, priority) 캐나다산 프로그램 범주를 특정한 방송 사

업자, 예컨대 다수의 방송국을 소유한 방송그룹에서 서비스할 경우의 프로그램 시간

대 및 비중을 설정

● �캐나다산 콘텐츠 중 특정한 프로그램 범주에 대해서는 방송 인센티브 (이를 테면 시간

당 100점이 아니라 150점의 크레딧을 주는 방식)를 주는 조건

이런 요건 외에도 캐나다 연방의회는 공영방송인 CBC에 대해, 캐나다 고유의 성격

과 문화를 가진 라디오 및 텔레비전 서비스를 중점 방송하는 것을 CBC의 주요 의무 중 

하나로 설정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캐나다산 콘텐츠’는 어떤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할까? 이에 대한 규정 또한 지난 40여년에 걸친 시행착오와 논란 끝에 자리

를 잡았다. 현재 CRTC가 캐나다산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주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 CRTC의 방송 허가 소지업체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

● CRTC가 자체 개발한 인증 시스템을 충족하는 독립 제작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유산부 (Department of Canadian Heritage) 산하 ‘캐나다 시청각 인증

국’(CAVCO, Canadian Audio-Visual Certification Office)이 인증한 프로그램

● 캐나다 국립영화위원회 (NFB, National Film Board)가 내부적으로 생산한 프로그램

● �캐나다 문화유산부가 협정한 국제 공동 제작 조약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 (이는 다른 

유형의 국내, 혹은 국제 공동 제작 프로그램과 구별하기 위해 ‘공식’ 공동제작 프로그램

(official co-production)으로 부름)

3) ‘캐나다산 콘텐츠’의 텔레비전 방송 요건

CRTC는 민간 부문의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국들과 네트워크들에 대해, 오전 6시부터 자

정에 이르는 시간대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60%, 그리고 저녁 시간대 (오후 6시~자정)에 

방송되는 프로그램의 50%를 캐나다산 콘텐츠로 채우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영방송인 CBC

의 경우 전체 시간대와 저녁 시간대 모두 방송 분량의 60% 이상을 캐나다산 콘텐츠로 구성

해야 한다. 

그러나 특수 채널과 유료 텔레비전, 페이퍼뷰(pay-per-view) 서비스에 대한 ‘캐나다산 

<표1> ‘캐나다산 콘텐츠’로 인정된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작 규모 (2007-2008년)

CRTC 방송 허가권 소지업체에 의해 제작된 프로그램 11억5,500만달러 (약 1조2천억원) 36.2%

CAVCO나 CRTC가 인증한 프로그램 20억3,200만달러 63.8%

총계 31억8,700만달러 100%

출처 : 캐나다 영화 및 텔레비전 제작 협회 (Canadian Film and Television Production Association, 2009년 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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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요건은 방송 사업자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각 사업체가 CRTC로부터 방송 허가권

을 취득할 때 협정한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3. 나가며: 도전과 전망

CRTC의 ‘캐나다산 콘텐츠’ 규정은 그러나 점점 더 거센 도전을 맞고 있다. 그 중 하나는 

다중 스크린(multi-screen), 혹은 N-스크린 (‘N’에는 어떤 숫자든 들어갈 수 있다)으로 대

별되는 뉴미디어의 부상이다. 개인비디오녹음기(PVR, 또는 디지털 비디오 녹음기), 주문형 

비디오는 케이블과 위성 서비스업체들의 방송 패키지로 수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인터넷은 종래의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 지형에 막대한 지각 변동을 초래하고 있다. 

인터넷 라디오는 이미 기존 라디오의 한 대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넷플릭스

(Netflix), 훌루(Hulu), 애플TV 등 인터넷을 통한 영화 및 비디오, 텔레비전 서비스는 기존 

방송 지형에 크나큰 변모를 몰고 오는 한편, CRTC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시장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다음 몇 가지 현상은 CRTC로 하여금 ‘캐나다산 콘텐츠’ 정

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계기들이다.

➊ �네트워크 속도와 용량의 증가는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의 소비 규모를 크게 확대시키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인터넷을 통한 고화질 비디오(HD 비디오) 서비스가 일상화하리

라는 전망이다. 

➋ �모바일 네트워크는 더욱 큰 네트워크 수요에 직면하는 반면, 지상 통신선을 이용한 일

반 전화의 쇠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➌ �‘캐나다산 콘텐츠’ 요건은 방송 사업자에 대한 해외 자본의 소유 제한 문제와도 맞물려 

CRTC에 가외의 골칫거리를 안겨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방송법의 개정과도 맞물린 

문제지만, 시장 분석가와 방송통신업계 전문가들은 경쟁 자유화가 시기의 차이는 있

을지언정 대세로 자리잡을 것이라 전망한다. 

➍ �소비자들은 점점 더 다중 플랫폼(multiplatform)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익

숙해지고, 그 요구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다. IPTV, 인터넷 비디오, 그리고 방송 배

급업자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인터넷을 통해 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OTT(Over-

the-top) 등에 대한 대중적 인지도와 이용도도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

고 이는 CRTC의 ‘캐나다산 콘텐츠’ 규정에 매우 곤혹스러운 숙제를 던져줄 것이다. 

OTT나 인터넷 비디오를 통한 콘텐츠의 많은 부분이 비캐나다산 콘텐츠일 공산이 그

만큼 더 크기 때문이다. 이들이 허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캐나다 시장을 공략할 때, 

CRTC로서는 이들의 콘텐츠 중 ‘캐나다산 콘텐츠’의 서비스 비중을 어떻게 잡을 것인

가, 그리고 그에 대한 준수 여부를 어떻게 관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할 것인가가 중요한 

사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방송통신업계의 분석가, 전문가 들은 이 같은 내외의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해 좀더 총체

적이고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CRTC가 방송 사업자들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배급 및 서비스 할당량(쿼터)도 따라서 재검토 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전통

적인 형태의 배급 시스템이 신기술과 뉴미디어의 부상으로 점점 더 시장의 압박을 받게 된다

면, 다른 형태의 다중 채널 원조 시스템과 정부의 지원, 예컨대 연방 면세/감세 지원 대책이 

상대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모든 방송 서비스 부문에 대해 경

직된 규정과 의무를 강요하기보다는 이미 잘 정착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영방송 체제, 곧 

CBC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캐나다산 콘텐츠의 핵심 채널로 정립하는 편이 다중 플

랫폼의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시장의 다양성과 글로벌화 흐름이다. 한 가지 규정이나 

규칙을 전체에 모두 적용하려는 경직된 접근법으로는 방송법과 CRTC가 추구하는 목적을 

도리어 더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그로부터 나온다. 

방송사업자들과 방송통신계 관계자들은 CRTC가 괄목할 만하게 변모된 새로운 미디어 

지형에 걸맞은 근본적 대책 모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캐나다산 콘텐츠’ 규정만 해

도, 1999년 처음 나온 이후 10년이 넘도록 적용돼 오면서 급속히 변모하는 미디어 시장에 제

대로 적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로운 ‘디지털 환경’과 그에 따른 ‘미디어 융합 

환경’을 검토하고, 그에 적절한 규제 틀을 짜는 것이 긴요한 이유다. 

CRTC가 지난 2년 동안 벌여 온, 미디어 융합 시장과 환경에 대한 조사와 연구는 그런 면

에서 주목할 만하다. 지난 8월 초에 두 번째로 발표된 보고서 ‘미디어 융합 환경의 검토 II: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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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다 통신 시장의 변화와 규제 상의 시사점: 융합 정책, 정책 개발 및 연구’ (Navigating 

Convergence II: Charting Canadian Communications Change and Regulatory 

Implications: Convergence Policy, Policy Development and Research)는 현재 캐나다 

방송통신 시장을 둘러싼 국내외 변화와 그 시사점을 짚는 한편, CRTC가 앞으로 해야 할 여

러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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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F 콘텐츠학교’는 청소년·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방송 

제작현장 체험을 포함한 다양한 방송 콘텐츠 교육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은 재단과 ‘뉴데일리(사장 인

보길)’가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반교육(1박2일), 심화교육(3

박4일) 코스로 시범 교육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강사진은 

박상도 SBS아나운서, 김영하 촬영감독, 곽상철PD 등 현직

에서 활동 중인 유명 인사들로 구성 돼 있어 학교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으며, 강사진들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뜻’으로 교육에 함께 하고 있다. 40여명의 학

생들이 합숙하는 캠프의 형태로 진행되는 BCPF 콘텐츠학

교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창의력 교육을 통한 ‘아이디어’, 

발상의 전환을 일으켜 낼 수 있는 ‘생각하는 방법’과 카메라 

다루는 법, 시나리오 만드는 법 등을 교육한다.

이렇게 전반적인 만들어 내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조를 편

성해 아이들이 직접 PD, 구성작가, 카메라맨, 감독, 배우를 

각각 맡아 하나의 영상물이 제작되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

정을 고스란히 체험하며 직접 만들어낸 결과물을 유투브에 

올려놓는 과정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런 체계적인 방송콘텐츠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도 놀

라우나, 이 모든 과정은 무료라는 점이 더욱 놀라운 점이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투자하고 있

는 이 사업은 소외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있으며, 거

주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초등학교의 해당 학년 어린이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BCPF 콘텐츠학교가 세워진 계기에 대해 이효민 팀장은 “꿈

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목표로 하고 성장해 일을 

하는 것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하는 것은 이미 기

본적인 자세부터가 다르다. 더 크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

회를 어렸을 때부터 열어준다면, 꿈을 가진 방송인으로 성

장하는 좋은 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팀장은 지역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

고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곳에 자리잡게 된 것이기에 지역

의 학교에서 많이 참여해 줬으면 좋겠다.”며 체계적이고 게

다가 무료로 교육 되는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대해 아산시

의 학교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 소식

BCPF콘텐츠학교 “꿈을 가진 방송인의 
좋은 터로, 폐교 다시 태어나다”

●복도엔 예전 학교 그림 그대로 전시 ‘추억 간직’

●체계적인 방송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

●아이들이 직접 PD·작가·감독·배우 맡아

2005년 폐교이후 장시간 방치 돼 흉가를 방불케 했던 도고

의 화천분교가 다시 활기를 찾았다. 지난 6월 11일 방송콘

텐츠진흥재단(BCPF, 이사장 현소환)이 화천분교를 매입해 

‘BCPF콘텐츠학교’를 개교하면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 들리기 시작했다.

도고면 화천리 주민들 대부분의 모교이며, 마을 주민이 희

사했던 학교이기에 지역민의 애착이 남달랐던 화천분교가 

폐교되고, 수년간 방치되며 흉물로 전락해 가는 모습에 아

파하던 주민들은 이 학교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다시 태

어날지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항상 공존했다.

 그러다보니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학교를 매입

하고 ‘BCPF 콘텐츠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

부 주민들의 오해를 받기도 했다. 이에 재단 측은 

주민들과의 의견 조율을 위해 여러 번의 사업 설명

과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어나갔고,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교를 살려냈다.

 학교 복도에는 예전 학교에 있었던 그림과 사진

들을 그대로 전시해 두고 있으며, 학교의 외형 부

분이나 역사를 지닌 나무들 또한 그대로 살려냈다. 

또한 ‘주민들의 학교’라는 관점에서 주민들이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뒤편에는 벤치와 족구장, 

조명시설 등을 설치해 항상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

록 배려했다.

이효민 팀장은 “고가의 장비가 있어 경비 시설을 설치 해 뒀

지만 텅 빈 학교라면 불안한 점이 있기 마련인데, 주민들이 

항상 찾아주고 학교를 보살펴 주기 때문에 서로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BCPF 콘텐츠학교는 현재 마을주민 5명을 고용해 함께 하

고 있으며, 영화 한번 보러 나가기 힘든 주민들을 위해 정기

적으로 영화 상영을 계획하는 등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마련을 위해 노력중이다.

폐교, 다시 태어나다.

아직은 생소한 ‘BCPF 콘텐츠학교’

만드는 법 배우고 직접 감독·배우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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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월호 색인

권호 내용

2010년 3월

(10-01호

통권 1호)

        ISSUE ANALYSIS
● 아이폰과 콘테츠 시장의 변화 / 임정수

● 3D 콘텐츠의 제작과 재현산업 현황 및 미래정책 방안 / 권상희 

        Trend Analysis
● 스마트폰 콘텐츠 사용 동향과 사업자 전략 동향 / 이재준

● 프랑스의 아이폰 시장 동향 보고 / 최현아 

● 중국 3D 콘텐츠 산업 발전현황 / 이재민

● 캐나다의 3D 기술력과 한계, 그리고 전망 / 김상현 

2010년 6월

(10-02호

통권 2호)

        ISSUE ANALYSIS
● 국내 방송 콘텐츠 산업 진단과 발전 방안 / 정윤경

● 국내 모바일 콘텐츠 산업 진단과 발전방안 / 전범수 

● 국내 광고 콘텐츠 산업 진단과 발전방안 / 이수범

        Trend Analysis
● 미국의 온라인TV 현황과 사업자별 특징 / 이재준

● 프랑스의 융합형 콘텐츠 현황 / 최현아

● 캐나다의 융합형 콘텐츠 현황 / 김상현

● 중국의 융합형 콘텐츠 현황 / 이재민

2010년 9월

(10-03호

통권 3호)

        ISSUE ANALYSIS
● 글로벌콘텐츠 기업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지원방안 / 정윤경

● 시장개방에 대비한 국내 미디어 기업의 글로벌 전략 / 김문연

● 방송 콘텐츠 기업의 발전 전략 / 박창식

● 국내 미디어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방안 / 서장원

       Trend Analysis
● CTV 글로브미디어 기업의 현황 및 콘텐츠 전략 / 김상현

● 중국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현황 및 콘텐츠 전략 / 이재민

● 비방디(Vivendi) 그룹의 현황 및 콘텐츠 전략 / 최현아

      Special Issue
● 방송통신위원회 콘텐츠 정책 / 오용수

●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 정책 / 김철민 

2010년 12월

(10-04호

통권 4호)

       ISSUE ANALYSIS
● PP 산업의 현실과 경쟁력 제고 방안 / 성동규

● PP 다양성 관련 규제 정책의 평가 / 임정수 

       Trend Analysis
● 미국의 PP 규제 정책 / 박남기

● 영국 방송콘텐츠의 글로벌 전략 / 박성우 

● 캐나다의 PP 규제 정책 / 김상현

● 캐나다의 콘텐츠 저작권 이슈 / 김상현

● 프랑스의 PP 규제 정책 / 최현아 




